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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신문에 나타난 선수와 
관련된 보도에서 여성선수와 남성선수의 보도에 양/질적으로 차이가 있
는지를 밝혀 올림픽의 본질에 맞는 미디어의 방향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
이 있다. 올림픽 헌장(IOC, 2017)에 따르면, 올림픽은 평등과 자유를 위
한 범세계적 문화 축제이며, 어떠한 차별도 없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
회적으로 건강한 가치를 끌어내는 이벤트여야 한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는 올림픽을 외모지상주의, 선정주의, 영웅주의 등과 같은 각종 드라마
틱한 요소를 부각하여 올림픽 정신을 함께 고찰해야 할 대중들에게 오락
성만을 부각해 보도하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편협한 보도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
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올림픽 속 ‘성별에 따른 차별’을 주제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국내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종합일간지
인‘경향신문’,‘한겨레’(이상 진보) 및‘조선일보’,‘중앙일보’,‘동
아일보’(이상 보수)의 남녀선수 관련 글기사를 분석대상으로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첫째, 성별에 따른 기사의 빈도수
를 비교하였고, 둘째, 성별에 따라 적용된 프레임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기술중심 혹은 비기술중심), 셋째, 여성선수 관련 기사가 대부분 ‘여성
적 종목’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현대사회에 만연한 성역할 고정관념
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로써 사용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진보신문과 보수신문 간에 여성선수를 주제로 한 보도
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정치적 의제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주요어 : 올림픽, 젠더, 여성스포츠, 성별 보도량, 내용분석, 성 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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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선 사회문화적 교류의 장
이며, 체육을 통한 교육적 가치를 다시 한번 고찰할 수 있는 전 인류적 
축제이다. 이렇게 스포츠를 통한 지구촌 축제를 총괄하는 국제올림픽위
원회(IOC)는 올림픽헌장에 자신들의 가장 첫 번째 사명과 역할로써 ‘스
포츠를 통한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스포츠 윤리 발전 및 올바른 운영
을 지지하고 장려하며, 스포츠에 있어 페어플레이 정신 확산과 폭력 금
지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고 적었다. 또한 헌장의 7번째 조항에
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과 조직에서 스포츠
에 있어 여성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한다(IOC, 2017)’고 명시했는데, 실
제로 이러한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올림픽위원회는 2
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역대 최다 여성종목과 혼성종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성신문, 2018).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스포츠 미디어
는 매체의 종류를 불문하고 스포츠와 여성선수 관련 보도에 있어 건전한 
관람문화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중에게 올림피즘이 
지향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은 물론, 경기를 관람하는 올바른 시각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건강한 스포츠 관람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하
는 스포츠 미디어가, 드라마틱한 요소들로 지나치게 오락적이며 편파적
인 보도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남녀간의 평등은 오랜 시간 주장
되어 왔고, 역사적으로 스포츠를 비롯한 다수의 영역들에서 여성은 차별
과 박해를 받아왔지만, ‘평등함’과 ‘공정함’을 이념으로 하는 올림
픽에서만큼은 성차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올림
픽은 단지 특정 국가나 개인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지구촌이 함께 소통
하는 ‘소통의 장’이고, ‘남녀평등’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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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곳곳
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즐기는, 어마어마한 시청자를 보유하고 그만큼 파
급력도 큰 이벤트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리더들이 앞장서서 남녀평등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러한 역할을 감히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앞서 말했듯, 올림픽 헌장에서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있어 여성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했다. 이는, 올림픽이 전 인류가 시청하는 큰 지구촌 축제이기 때문에 
스포츠에 있어서의 평등과 자유 이념의 강조가 세계 문화 곳곳에 만연한 
여러 분야에서의 불평등과 이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
문이라고 사료된다. 올림픽이 갖는 의의는 개인적인 차원의 단순한 유희
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끼치는 전인류적 가
치, 즉 ‘인권 신장’에 대해 고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여성선수가 늘어날수록 여성
의 스포츠 참여가 확대될 것이고,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는 더 평등해지고, 건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장미란이나 
이상화, 김연아 등과 같은 여성선수들의 훌륭한 퍼포먼스 덕분에 관련 
종목을 배우고자 하는 여성 및 청소년들이 늘어났으며, 운동하는 여성들
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는 전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형성해가고 있다. 
올림픽은 매 회 개최를 거듭하면서 여성이 참가하는 스포츠 종목을 확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림픽에 참가한 여성선수들이 기록 및 성과에
서도 늘어난 참가율에 걸맞게 훌륭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올
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와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노력을 더하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미디어의 시각은 옛날의 수준과 별 다름이 없다. 
현대 우리 사회의 스포츠 미디어는 대체로 여성스포츠를 선정적이며 
유희적인 오락물을 바라보듯이 표현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 ‘여자는 여
자답게’ 혹은 ‘남자는 남자답게’와 같이 생물학적 성과 이에 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성적인 역할을 단편적인 프레임을 통해 표현함으로서 사
회적으로 학습된 성별에 따른 역할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것이다. 이처
럼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미디어의 행태는 우리가 자주 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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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문의 사진기사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스포츠
선수가 경쟁적인 스포츠 상황에서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전사’
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이 여성 
스포츠선수의 경기가 끝난 후 승리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나, 
눈물을 닦아주는 남성 코치의 품에 안겨있는 사진 등과 같이 여성선수를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 혹은 여린 이미지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듯한 
프레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반대로 남성선수의 경우에는 여성선수와 
같은 종목의 경기이더라도, 남성성을 부각하기 위해 전투장면을 연상하
는 듯한 아찔한 경쟁의 순간이나, 활동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영웅적인 
모습을 묘사하는듯한 프레임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렇게 ‘여자다운’ 혹은 ‘남자다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것은 
사진기사뿐만 아니라 글기사에서 또한 쉽게 볼 수 있다. 글 기사에서는 
성별에 따른 프레임을‘미녀스타’,‘육감적 몸매’,‘흑진주’,‘처녀출
전,‘엄마의 투혼’,‘국민여동생’등의 단어를 사용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로서의 모습보다는 ‘여성’으로서의 특징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외모주의, 선정주의, 가족주의, 소인화하기 등 성
차별적 보도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을 다수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
락에서, 남성선수 묘사 시에는 영웅주의, 능력주의, 일등주의가 자주 등
장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인쇄매체에서 보도되는 남성과 여성선수들의 보도방식에는 이러한 프
레임의 차이뿐만 아니라 보도된 기사의 중요성 면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대표적인 인쇄매체인 신문에서 기사의 중요도는 전체 지면중 어느 
면에 위치하는지, 또한 위치한 면 내에서도 어느 높이에 위치하는지, 혹
은 얼마나 크게 게재되는지에 따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여성선수 관련 
기사는 작게 혹은 지면의 변두리에 게재하거나, 남성선수 관련 기사는 
크게 혹은 지면의 정가운데 위치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통적
인 신문에서는 글이나 사진 기사의 게재 방식 또한 프레임에 못지 않은 
성적 불평등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신문의 경우 각 주제별로 섹션이 나누어져 있어 지면과 배치에 따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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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중요도를 산출해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위치적 중
요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불평등의 또 다른 예로는, 여성선
수의 전투적인 모습이 아닌 여성성이 강조된 사진기사와 남성선수의 전
투적이고 용맹한 영웅적인 모습은 신문의 주요 면에 대형으로 게재하고, 
남성선수가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나 여성선수의 얼굴이 일그러진 채 열
심히 경쟁하는 사진 등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 역할에 ‘어울리지 않
는’ 사진들은 주요 면이 아닌 기타 면에 작게 게재하거나, 또는 이를 
드라마틱하게 미화하거나, 아예 신문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언론사는 여성선수는 여자이기 때문에 ‘미녀여제’, 
‘국민요정’, ‘육감적 몸매’와 같이 여성성이 부각되는 사진을, 남성
선수는 강인한 남성을 대변하기 때문에 용맹한 사진을 싣는 것이 독자들
의 구미를 당긴다고 판단하고, 이에 맞게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
한 경우는 신문뿐만 아니라, 최근 2016 리우올림픽 스포츠 텔레비전 중
계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올림픽 중계의 경
우 까다로운 필터링을 거쳐 중계자의 코멘트를 내보내야 하는데, 우리나
라의 대표 채널이라고 하는 지상파에서조차 별다른 필터링 조치 없이 왜
곡된 성차별적 발언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 
할 점은, 남성선수들의 묘사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얼굴 평가와 몸매 강
조, 여성성 부각, 기혼 여성선수에게는 선수 본인의 정체성보다는 가족
의 구성원인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등 ‘운동선수’로 
다루어지지 않고 ‘여성’으로서 대표되는 경우가 다수였다는 점이다. 2
016 리우올림픽 당시 동아일보와 MBC 뉴스 데스크에서는 올림픽 기계
체조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흑인 여성선수를 향해 
‘흑진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여성을 진주에 비유한데다가 선수
의 기량을 설명하는 데에 불필요한 피부색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성차별
적,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앞서 언급된 경
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미디어가 인종이나 성별의 
‘다름’을 차별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볼 수 있었다. 
이제까지는 이러한 흥미위주, 상업성 위주의 구시대적 저널리즘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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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끌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보토행태를 지양하고, 올림피즘
의‘평등함’과‘공정함’정신에 부합하여 인종적, 종교적, 성(性)적 다
름 앞에 평등한 올림픽 보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올림픽 정신‘도
전’에 의미를 두는 것이지,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한 능력의‘차이’
를 겨루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신문에 나타난 선수와 
관련된 보도에서 여성선수와 남성선수의 보도에 양/질적으로 차이가 있
는지를 밝혀, 올림픽이 지향하는 평등과 자유 이념에 부합하는 스포츠 
미디어의 발전 방향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앞서 수행된 다수의 
선행연구 중, 남녀선수의 보도에 양/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이 여러 연구
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으나,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전의 경기에서는 
성별에 따른 보도 불평등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지 않는 시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여러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째,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보도에 있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밝히
고, 차별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밝힌다. 둘
째, 남성선수와 여성선수 보도에 차이가 있다면, 올림픽과 같은 특수상
황에서 또한 동일한 차별이 동일한 정도로 발생하는지를 밝힌다. 셋째, 
진보적 성향 미디어와 보수적 성향 미디어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성 차
별적 프레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국내 스포
츠 미디어의 성차별적 보도행태를 밝혀서 ‘다름’은 인정하되 ‘차별’
은 없는 공정한 미디어 문화를 만들고, 시대적 트렌드와 올림픽 이념에 
부합하는 선진적 스포츠 저널리즘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
종적인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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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미디어와 성 편향성
     1. 한국 문화 속 성 역할 고정관념
한국인이 중시하는 가치들인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심, 연령과 세대에 
따른 위계질서, 남녀 영역의 엄격한 구분과 조상숭배의 의례, 이 외에도 
가족의 계승과 상속에 있어 부계에 대한 지나친 강조 등은 모두 유교가 
우리 삶에 깊이 파고 들은 흔적 때문이다(문옥표, 1996). 그러나 이미 많
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유교가 한국인의 일상적 생활 문화의 기
본 원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조선조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허홍식 198
1; 최재석 1983; 이효재 1990; 김종택 1990; 신용숙 1991; Deuchler 1992; 
문옥표, 1996에서 재인용). 고려시대 까지만 해도 남녀 간의 교류가 자유
로웠으며 여성들의 재혼에 엄격한 규제가 없었고, 왕실이나 귀족 계층에
서도 개가한 부녀가 전 남편의 자녀들을 데려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조
금도 부자연스럽거나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여성들의 생활 영역은 점점 더 집안 내로 제한되었고, 흔히 
행해지던 여성들의 절 방문이나 무당집의 출입 또한 금지되었다(김종택, 
1990; 문옥표, 1996에서 재인용). 
유교는 본래 부계 중심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성리학의 음양론
을 기본으로 남녀의 결합을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로 생각하여 부자 관계
나 군신 관계도 모두 바른 남녀관계에 기초한다고 생각하였다(박용옥 19
88; 이배용 1996; 문옥표, 1996에서 재인용). 또한 이러한 남녀관의 관계 
또한 위계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남성은 하늘(天)에 해당하고 여성은 땅
(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은 유교사
상에서 우주의 질서이며 자연의 섭리와 같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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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지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녀간의 자유로운 교제는 
사회적 무질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기 때문에, 유교
적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남녀를 분리하여 교육시키고 부부의 역할과 
기능을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남성은 바깥일을,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명백히 구분하였다(문옥표, 1996). 이러한 유교사상의 남녀 구분
은, 여성의 지위를 평가할 때 상반된 두 입장을 보여준다. 이는 ‘하늘
은 높고 땅은 낮다’ 라든가, ‘양은 존귀하고 음은 비천하다’와 같은 
논리를 남성과 여성에 적용하여 남성은 하늘이나 양으로, 여성은 땅이나 
음으로 대비시켜 철저한 남성우월주의를 보여주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는 유교 문화에 나타나는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는 특성이 음으로 대변되
는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으로 대변되는 양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겨, 여성도 남성과 같
이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후자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의견이 매우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유교문화가 보편화된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여성의 열등한 
지위가 자연의 섭리로서 정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의 여성들은 
자신이 남성보다 열등하고, 자신보다 우월한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며, 
결혼 전에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그 뒤를 잇는 아들에게 복종할 것이 요구되었다(문옥표, 
1996). 급격히 저하된 여성의 지위는 사회적 차원에서 주자가례를 시작
으로 삼종지도와 칠거지악, 법적 규범으로는 여성의 재가 금지 및 재가
녀자손금고법 등을 통해 여성의 활동 반경을 제한했고, 이러한 사회문화
적 법적 제제장치를 통해 여성들은 유교 질서에 동화되어 졌다(강혜경, 
2009). 이러한 여성의 활동에 있어서의 제한은 당시의 의복 스타일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려시대 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외
출복에 여러가지 스타일이 존재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 여성의 집 밖 출
입이 크게 제한됨과 동시에 여성의 외출복 또한 쇠퇴하였으며 특히 조선
시대 중기 말에는 외출시에 얼굴을 가리는 장옷이나 쓰개치마 등이 새로
운 복장으로서 소개되었다(유희경,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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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사상은 여성의 또 다른 측면을 억압하기도 했는데, 유교적 세계관
에서 여성은 성욕을 제어해야만 하는 존재로 여겨져 여성이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기되었다(박용옥, 1988). 남성에게는 일부다처
가 용인되었던 것과 달리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을 취한다 해
도 상대 여성을 시기할 수 없었고, 만약 이를 시기한다면 유교적 여성상
에 배치되는 ‘색녀’로 낙인함으로써 여성을 성적 주체가 아닌 도구적
이며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강혜경, 2009). 특히 재혼 여성의 
자손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재가녀자손금고법과 같은 법적 제
제 조치는 조선 사회에서의 여성을 아내의 지위이기 보다는 어머니의 지
위로 유인함으로써 여성은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서가 아닌 부계의 가부
장적 체계를 확립하는 도구 혹은 매개적 존재로서 의미화 되었다(이지
영, 201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유교사상이 만연했던 조선시
대의 여성은 성리학적인 남녀의 구분과 이로 인한 차별적인 인식 때문에 
교육에서의 배제는 물론 아내로서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존재의미 부여, 
여성으로서의 성적 욕망의 금기 및 억압을 받은 존재로 해석될 수 있다
(강혜경, 2009).
조선시대의 여성이 남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에는 교육
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 이유는 유교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발전시킨 
주체가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를 애초부터 배제 시켰기 때문
이고, 여성을 학문하는 남성을 보조하기 위해 가정사를 돌보는 주변적인 
존재이자 보조적인 존재로 형상화하기 때문이다(조경원, 1988). 당시 여
성들에게 허용되던 교육은 어떻게 해야 순종적이고 유교적인 여성이 될
지에 대해 부모로부터 눈으로 보고, 듣고, 따라함으로써 몸으로 익히는 
실기 교육이 주된 것이었다(조혜정, 신옥희, 이인호, 한왕상, 1986). 이는 
여성이 학교 교육의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교육을 통해 양성되어야 할 
인재로서보다, 가족생활에 필요한 태도나 기술을 익히는 존재로서 의미
부여 되었음을 잘 설명해주는 예인데(강혜경, 2009), 여성이 받는 교육은 
적극적인 학문의 가르침보다도 주로 금지나 통제, 특히 성리학적 가치를 
극단적으로 실천한 인물을 장려하고 포상하는 방법 등으로 교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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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인, 2006).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유교가 강하게 작용했던 조선시대
에는 체육교육이라는 것이 존재했을까? 존재했다면, 조선시대의 체육교
육에서 여성은 어떻게 배제되었을까?
조선시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교사상이 지배적인 시대였다. 고려
시대는 불교에 의한 건국이념과 함께 개인적 성향의 건강관이 지배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체육이 융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지
만, 조선이 유교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정치∙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조선의 체육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장성수, 2007). 그러나 이
러한 활동들이 지배층으로부터 일반 민중에게 전달되어 체육이라는 활동
이 간이화되고 교육적인 측면보다 유희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면서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었고,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조선이 완연한 유교적 국가
로 성립되면서 공식적인 체육은 거의 수행되지 못했으나, 이 시대의 체
육은 지금까지의 체육과는 다르게 놀이 문화를 대표하는 시대로서 생각
할 수 있다(장성수, 2007). 조선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극명히 
구분되고,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남성들이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여성의 저조하고 수동적인 사회 참여는 여성의 스포츠 활동에 대
한 참여율 또한 낮아지게 할 수밖에 없었다(곽정현, 이선희, 2014). 따라
서 조선시대 여성들의 체육활동은 보다 유흥성을 띄는 놀이의 형태로 널
뛰기, 그네뛰기, 윷놀이, 투호 등으로 그 맥을 이어왔으며, 그 밖에 공동
체적인 민속경연이 여성 스포츠 활동의 초기 모습으로 있었다(곽정현, 
이선희, 2014). 이렇게 초기 여성의 스포츠 활동이 오락 활동의 위주로 
유지되었던 이유는 시대적으로 지배적이었던 유교사상이 신체활동을 천
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나현성, 1985).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근대적 체육을 접하게 된 것은 1892년 
이화학당의 선교사로 부임한 페인이 교과과정에 체조를 편성하면서부터
라 할 수 있다(박영일, 1998). 폭넓은 지식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교사의 노력으로 초기 우리나라 여성체육은 이화
학당으로부터 발전되었다(이현정, 2010). 이화학당의 학생들에게 체조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운동을 통한 전인교육을 통해 오랜 전통과 구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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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고 여성으로서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었다(이현정, 2010). 그러나 봉건적이고 보수적인 유교적 사
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교육과 체조의 도입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
게 되었다(이현정, 2010).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여자가 걸을 때 발꿈치
에서 발끝까지의 길이 이상 발을 떼는 것을 상스럽다고 생각할 만큼 엄
격하게 여성의 걸음걸이를 다스리는 시기였는데, 여성들이 체조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다리를 벌리며 뜀박질을 하는 것은 당시의 보수적인 사
회에서는 부덕하게 생각되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박영일, 1998).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파문에도 불구하고 이화학당은 체조를 정식교과목
으로 채택함으로써 근대적 여성체육의 모태가 되었다(이현정, 2010).
광복 이후에는 1948년 런던올림픽에 박봉식, 1952년 헬싱키올림픽에 
최명숙, 1960년 로마올림픽에 이학자와 유명자가 참가하는 등(대한올림
픽위원회, 1996) 한국의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 경기대회에도 나가 
한국 여성체육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여전히 그 당시의 
국가와 사회 경제적 상황, 교육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인식 등에 있어 여
성의 지위와 인지도는 매우 낮았던 실정이었고, 여성선수들의 출전조차
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이현정, 2010). 이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에 대한 남성들의 우려와 더불어 역사적인 편견과 남성주의
적 사회 풍조,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는 종교활동 등이 여성의 체육활동
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오윤선, 2000).
이처럼 20세기 초반까지 여성들은 스포츠 참가에 있어 사회적으로 심
한 차별과 반대에 부딪혀왔다(홍승후, 2016). 그러나 1967년 한국 여자농
구 대표팀이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
지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1973년 탁구를 비롯해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서는 여자 핸드볼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LA올림픽 이후로 멈출 줄 모
르는 양궁의 메달 소식은 여성 엘리트 스포츠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
다(이현정, 2010). 21세기 현 시점에서 여성들은 단지 올림픽 참가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의 시대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주
인공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오윤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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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언론에 나타난 성 편향성
          ① 신문 보도
여성에 관한 편견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사회적 요소를 분
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하나같이 매스미디어가 갖는 중요한 역할을 밝히
고 있다(Busby, 1975; Pearson, 1985; Beuf, 1974; Kimbell, 1986). 또한 신
문이라는 매체는 방송매체보다 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 
계층에게 국내외 정세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여러 주제에 걸친 사회문
제에 관해 토론하게 하는 지식인들의 매우 진지한 소통의 장이었다(김희
진, 이수민, 2012). 서양에서조차 뉴스라는 장르는 남성적인 담론이 이루
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Rakow & Kranich, 
1991), 우리 언론의 유교주의적 가부장 중심의 사회질서와 남성위주의 
뉴스 생산조직의 구조적 특성들이 더해져 한국의 신문에서는 여성을 어
떻게 묘사해왔는지를 탐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수적으로 증가하여, 여성에 관한 기사가 양적
으로 증가된다고 하여도 기존의 남성적 담론이 저절로 수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김희진, 이수민, 2012).
뉴스의 현실 구성론의 관점에 따르면, 뉴스에 표현되는 성 편향적인 
구조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객관적인 묘사라기보다는, 가부장적인 
사회질서에 따라 구성된 비대칭적 권력관계의 표상으로 나타난다(김경
모, 김연정, 2005). 미디어와 여성 보도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
해 우리는 여성의 모습이 미디어에 의해 다소 재현되거나 왜곡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김세은, 김수아 2007). 이러한 프레이밍의 경향은 특히 뉴
스 보도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양적으로는 남성의 보도가 여성의 보도보
다 많다는 것과(홍승후, 2016), 질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의 주변인으로서 
묘사되고(남상우, 권오석, 2008), 이로 인해 주요 지면보다는 주로 생활면
의 기사에 치중되는 등 여성의 보도가 연성뉴스 혹은 사적 영역의 뉴스
로 취급됨을 알 수 있다(Yang, 1996). 한국여성유권자연맹(1995)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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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1994년 4월에서 6월 사이 보도된 여성 관련 기사 
403건을 분석한 ‘신문속의 여성소외’ 보고서에서, 여성관련 기사의 편
집 방향에 대해 신문이 여성문제를 고립화하고, 단순화시킨다고 지적했
다. 여성기사의 약 80%를 여성∙가정면에 배치함으로써 여성과 다른 공적 
영역들이 서로 무관하거나 별개인 것처럼 분리하고 있는 데다가, 대다수
의 여성 관련 보도가 사건성 보도기사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사회
적으로 해결하고 여론을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
다(허명숙, 2007에서 재인용). 이는 여성에 대한 신문기사가 기획 및 특
집기사로 나오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해 신문이 여성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올바른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보다는 가치판단을 제거한 단순
한 사실보도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이 뉴스가 될 
때는 권력가나 명망가 혹은 재벌들의 어머니, 아내, 딸의 자격으로 등장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집의 구조가 성역할에 대한 편
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도 주장했다(한국여성유권자
연맹, 1995). 
언론학에서 프레임 연구는 미디어 매체가 뉴스를 전달할 때 지면이나 
시간 등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일부 정보를 선택하고 이외의 정보를 
배제하는 기능에 주목한다(Entman, 1993).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뉴
스는 현실 그 자체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지만(Berger & Luckmann, 19
67), 일부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매체의 여러가지 내부적, 외부적인 
여러 요인들에 의해 마련된 일련의 규칙들을 통해 수용자들이 세상을 이
해하고 받아들이는 프레임(틀)을 형성하게 된다(이동근, 2004). 미디어 매
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탐구하는 연구자들이 연역적 방법 혹은 귀
납적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이 프레임의 형태가 가변
적일 수 있으나, 일상화된 매체의 보도 관행을 연구한다는 차원에서는 
비교적 규격화된 해석 도구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Semetko & Va
lkenburg, 2000).
여성이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로서 프레이밍 되는 원인으로 일부 학자
들은 뉴스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과 현실 사회의 구조적 요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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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이수민, 2012). 즉, 미디어에서 여성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
냐 하는 ‘취급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유선영, 2003a),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는 조직의 구조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경희와 
강혜란(2016)의 연구를 보면 남성과 여성 언론인의 차이가 양적, 질적으
로 나타나는데, 양적으로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여성앵커는 남성앵커보다 
뉴스를 적게 전달하고, 화면에 등장하는 빈도가 낮으며, 기자 10명중 여
성기자는 3명밖에 되지 않았고, 여성 인터뷰 참여자는 인터뷰 참여자 10
명 중 약 3명에 불과하여, 텔레비전 뉴스에서 여성을 ‘양적으로 과소 
재현’하고 있음을 밝혀주었고, 질적으로는 여성앵커가 남성앵커보다 보
도 서열이 낮고 덜 중요한 뉴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남성기자와 달리 여
성기자들 중 정치분야를 담당한 여성기자의 비중이 적었고, 남성 인터뷰 
참여자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의 등장 비율이 비슷한 반면, 여성 인터뷰 
참여자는 일반 시민이 전문가의 두 배 가량 되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
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여성의 과소재현 현상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
합하여 볼 때,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도 뉴스의 안과 밖에서 계속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Fiske(1999)는 뉴스란 사회가 남성적이라고 여기
는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남성 수용자를 목표로 남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남성적인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김희진, 
이수민, 2012에서 재인용). 또한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성 편향적 뉴스는 
언론사 조직의 구조 자체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남녀 기자의 성별 불균
형과 남성 중심적인 문화 등 미디어 생산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김경희, 1998).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통해 뉴스의 성차별
적 메시지가 재생산되는 미디어 조직 구조와 성편향성의 수준에 대해서
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뉴스를 생산하는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성
비의 불균형이나 남성주도의 성 역학, 남성적 가치관과 시각이 지배하는 
뉴스와 그 제작과정에 대한 인식, 보도관행, 남성 위주의 취재보도시스
템 등이 대표적인 이유들이다(김경모, 2003; 김경희, 1998; 김훈순, 1997; 
Greenwald, 1990; Tuchman et al., 1978; Ziegler & White, 1990).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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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하는 여성상에 초점을 둔 이러한 연구들은 뉴스가 여성을 실제보
다 왜곡시켜 묘사하는 정도를 넘어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
다고 비판한다(김경모, 김연정, 2005). 미디어 매체 속 여성문제를 조명하
는 선행연구들 중에는 미디어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그들의 지위가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이미지가 덜 왜곡될 것이
며, 그 결과 미디어 매체의 성편향성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
하는 연구들도 있다(Rodgers & Thorson, 2003). 이에 반해, 미디어 조직 
구조의 변화 또는 사회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여성의 언론계 진출이 미디
어의 성 편향적 보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들도 다수 존재한다(Liebler & Smith, 1977; Tuchman et al., 1978, V
an Zoonen, 1988).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늘어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높아진 여성들
의 교육수준으로 인해 여권이 시장하면서 뉴스 미디어에 등장하는 여성
에 관한 묘사 또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묘사는 제한적인 모습이다.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에 관한 보도가 
산술적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
는 피상적인 수준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김애라, 2003). 만약, 사회 
각 분야에서 최초의 놀랄 만한 성과를 달성 한 인물이 여자라면, 성과나 
역량보다는 ‘여성’이라는 성별이나 외모에 대해 뉴스에 더 부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김현주, 2004; 양승혜, 강혜주 20
06). 이러한 모습은 비단 스포츠 섹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여성 
정치인, 학자, 경영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디어는 여성을 묘사할 때 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여성임을 우선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때 성별이 가장 중요한 수식어
가 된다는 사실은 기사에 등장하는 대상의 수행 능력보다 여성이라는 점
을 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경모, 김연정, 2005). 언론은 여성 정치인
의 사생활과 성격, 외모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할애하거나 육아, 보건, 
여권신장 등 전통적인 여성 주제와 연관지어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양정혜, 2002; Davis, 1982; Devitt, 1999; Kahn, 1994). 이와 관련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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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운동과 관련된 여성 취재원은 종종 경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되기도 한다(Ashley & Olson, 1998). 최근 정계에 다수의 
여성 정치인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현경미, 김원용, 2005), 한국 언론
에서는 여성을 남성 정치인의 주변인으로 묘사하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부각하고,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를 기술하기 보다 외모나 개인적인 성
격과 같이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더 강조하
여 보도하고 있다(박노일, 한정호, 홍기훈, 2007). 아무리 여성의 성공스
토리를 전달하는 기사라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과거에 비해 양적 혹
은 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심층적 보도나 탐구가 없다는 지
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허명숙, 2007). 
Silver(1986)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뉴스메이커로서 가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존재하는 만큼만 뉴스에 등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뉴스 보도에서 관찰되는 전반적인 여성 기사의 부재는 남성보다 상대적
으로 부족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
기도 하다(Pingree & Hawkinds, 1978).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이 당면한 
중요한 정치적 문제나 혹은 경제적 문제들은 경성뉴스로 프레임 할 수 
있는 사건이나 대상일 때 어느정도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김경모, 김연정, 2005). 예를 들어, 여성 인물의 모습을 주요 지
면이나 화면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남성에 관한 기사와는 다르게 선
정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부정적 이미지인 경우가 다수인
데, 성범죄 관련 기사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미디어
의 뉴스 보도는 성 평등 의식이 결여된 채 여성 이미지의 왜곡과 가부장
제 질서를 옹호하는 메시지로 사회의 성 불평등 구조를 확대하고 재생한
다고 있다고 관련 연구들은 강조하고 있다(김선남, 2002; 김훈순, 2004; 
유선영, 1999).
          ② 텔레비전 보도
하루 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사고 가운데 언론사들은 뉴스로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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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가치가 있는 사건을 선택해 보도하는데, 이는 언론사가 가진 자원들, 
즉 취재 인력과 방송시간의 한계, 상업적인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시청
자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자극적인 뉴스를 선택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뉴스 가치에 대한 언론사의 전통적인 판단 기준과 
마감시간, 정보원에 대한 신뢰와 기자의 판단, 뉴스룸의 의사결정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Taylor, 2009). 언론은 특정한 사
건이나 현상의 선택적인 보도를 통하여 사회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사건
의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거나 생략하거나 혹은 축소하는 등 보도 프레임
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유도한다(Entman, 1991). 이처럼 특
정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미디어가 언급하거나 혹은 언급하지 않는 것, 
또는 어떠한 방식의 재현과 설명을 반복하는 것은 사회적인 인식과 가
치, 또는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유도하는 정치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
다(Hall, 1996; Tuchman, 1978).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이 객관적인 뉴스보도에 충실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실제의 언론보도는 정부가 통제하는 문화적 규
범과 신념을 지지하고,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보도
하며 현재의 정치시스템을 정당화하고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H
alim & Meyers, 2010; Meyers, 1997). 언론의 보도프레임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언론이 사회가 승인하고 지지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기사를 선
택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건을 보도하는 방식 또한 그들에게 
전형적이고 익숙한 기존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서술방식을 선호한다고 
지적한다(Carter, 2002; Meyers, 1997). 이러한 기존의 문화적 규범과 신
념, 정치적인 시스템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의 특성
(Carter, 2002; Halim & Meyers, 2010; Meyers, 1997)을 감안하면, 관련 
선행연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뉴스 내 성편향적 보도에 관한 선행연구
들의 결과는 자연스럽다. 뉴스의 성 편향적인 보도가 성차별적 문화와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결과라는 주장은 가부장 사회가 지지하는 남녀의 
성역할을 재생산함을 비판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존의 사회 운영 시스템
에 도전하는 불편한 진실이다(Taylo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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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원
인으로 뉴스의 프레임을 지목했다. 뉴스의 프레임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뉴스에서 생산해내는 특정한 프레임의 반복적인 사용이 시청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어떤 사건이나 쟁점에 대해 유사한 판단이나 의견을 갖도
록 한다고 주장했다(Gamson, 1992; Iyengar & Kinder, 1987). 뉴스 프레
임은 이미 발생한 사건의 일부분을 선택하고 강조, 생략, 편집함으로써 
특정 사안을 해석하고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여 시청자의 인식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Entman, 1993). 뉴스 프페임은 주제를 전달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구성과 함께 특정어휘의 사용과 일부분을 의도적
으로 편집하는 등 여러가지 수사적 장치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지며(이준
웅, 2005), 뉴스의 서사 중 특정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청
자들로부터 유발하고자 하는 태도나 생각을 더 부각시켜, 결론적으로는 
뉴스 프레임의 구성에 기여하기 때문에(Gitlin, 1980), 뉴스에서 강조되거
나 반복된 어휘가 시청자들에게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비판
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예로, 뉴스에서 여성을 지
칭하는 특정한 단어의 반복적 사용은 뉴스 수용자가 여성에 대해 고정관
념을 갖게 해 주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의 취재 대상이 되는 여성이든, 여성 취재원 혹은 여성 기자이든, 
뉴스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드물게 등장하며, 주류인 남성의 주변인으
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세은, 2018).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
의 뉴스 보도 형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뉴스룸의 공통
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세계 공통의 현상을 Tuchman(1978)은 ‘상징적 
소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하고자 했다. 상징적 소멸이란 극단
적인 과소재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미디어에서 여성이 제대로 묘사
되지 않고 존재감이 없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과소재현은 실제보다 
미디어가 훨씬 적게 다루는 것을 의미하고, 흔히 미디어가 여성이나 사
회적인 약자, 혹은 소수자를 재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다(김세은, 
2018). 여성이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경우에는 과소재현과 과잉재현 양쪽 
모두 사용되는데, 여성의 모습을 과잉재현 하는 경우의 예로는 미디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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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다룰 때 주로 성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정적인 보도를 하
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양자의 경우 모두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재현
들이 여성들의 존재감을 결여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는 여성들의 사
회적인 영향력을 실제보다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뉴스가 여성을 남성에 비해 더 적게 다루고, 남
성적인 시각에 맞추어 묘사를 하는 이유에는 뉴스룸의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의 사회∙문화적인 원인이 있다. 뉴스의 생산과 제작이 뉴스를 생산
하는 조직의 문화와 사회적 조건에 맞춰진 관행에 따라 관습적으로 일어
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자들이 선택하는 뉴스가 그들의 사고와 배경
이 되는 관행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나영 외, 201
3). 본래 뉴스의 생산은 남성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뉴스로서의 가치가 
남성의 입장에서 판단된다는 점과, 그동안 여성이 정치나 경제 등과 같
은 공적인 영역으로 진출할 수 없었다는 점, 또한 뉴스를 소비하는 수용
자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았다는 점 등 때문에 뉴스는 저명한 여성 정
치인이나, 전문직 여성에 대한 보도보다 여성의 성을 소재로 남성 시청
자의 흥미를 끌기에 좋은 보도를 더욱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세
은, 2018). 이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디어 시장에서, 고품질의 뉴
스보다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단순한 목적의 뉴스 생산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매스미디어를 통해 시청자가 직접적인 
접촉이 거의 없는 집단에 대해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될 때, 시청자는 해
당 집단이 뉴스에 묘사된 모습을 정형화하게 되고, 이러한 정형화된 인
식은 곧 일반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편향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김경희, 2015에서 재인용). 특히 텔레비전 보도는 현실 그 
자체를 사실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룸에서 새롭게 구성하고, 각
색을 통해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재현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Gamson, 1992). 뉴스를 생
산할 때에는 기사를 선택하고, 편집하여 시청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컨
텐츠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가공을 하여, 시청자들이 현실을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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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하나의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Tuchman, 1978), 현실에 대한 인
식과 해석, 선택, 강조와 배제 등을 통해 지속적인 패턴으로 프레임을 
구성해낸다(Gitlin, 1980). 뉴스가 특정 집단에 대해 이미지를 과소 또는 
과잉 재현하여 보도함으로써 고정관념을 생산해낸다는 지적은 앞선 선행
연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져 왔다.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과 Gerbner(1998)의 문화계발효과이론을 
포함한 다수의 이론들은 이처럼 일방향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이 시청자들
의 태도와 인지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하였다(김
경희, 2015). 특히나, 우리나라의 미디어 소비자들은 신문, 텔레비전, 잡
지,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체 중 TV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매
체로 꼽았기 때문에(한국언론재단, 2014), 텔레비전 뉴스에 묘사되는 성 
편향적 보도가 시청자의 고정관념을 재생산한다는 가정은 관련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탐구주제이다. 이러한 구성된 묘사가 나타나는 원인은 
뉴스 생산과정에서의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도 다수 존재하지만(김훈순, 
2004; 서영남, 2013), 이는 단순히 생산과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남존여비의 유교사상과 그로 인한 여성 지위의 후퇴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뉴스에서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과연 어떻게 생산되는 것일까? 고정관념이란 
개인의 특별한 성격이나 개인차에 따른 능력의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단순히 그 개인이 특정 집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의 개성이나 특성, 능
력을 특정 범위로 귀속시켜 일반화하는 관념이나 기대라고 할 수 있다
(곽호완 외, 2008). 고정관념이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을 단순화
하고, 집단과의 동질화를 통해 외부집단과 차별을 두는 편의적인 수단이
다(Oakes, Haslam & Terner, 1994). 이러한 이유로 텔레비전 뉴스를 통
한 보도가 여성들이 가진 각자의 독특한 개성이나 개인차를 무시한 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을 강조하거나 비주류로 취급하는 등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재현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이를 시청하는 수용자의 여성
에 대한 고정관념은 강화될 것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배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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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없이는 그러한 보도 행태를 비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뉴스는 사건의 배열과 등장인물로 구성되는 서사와 시청자의 시각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통해 구성되고, 많은 뉴스들은 그들만
의 서사와 프레임을 통해 여성의 모습을 단순화하고 동질화하는 경향이 
있다(김경희, 2015). 또한, 뉴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장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텔레
비전 뉴스는 진실에 대한 서사를 구체화한다(Roeh, 1989). 서사는 사건적
인 요소와, 등장인물과 배경과 같은 사물적 요소로 구성되고, 이것들 사
이의 관계를 서사의 구성이라 한다(한용환 역, 2003). 따라서 텔레비전 
뉴스의 서사는 문자와 영상을 활용하여 뉴스에서 다루려고 하는 사건의 
배열과 인물의 배치를 통해 이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식을 말하는데(김
경희, 2015), 우리나라의 뉴스는 보도하고자 하는 인물의 개성을 드러내
는 대신에, 하나의 집단으로 단순화하여 보도를 하기에 편리한, 단편적
이고도 토막적인 기사의 구조를 사용하여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이재경, 
2006).
이렇게 탄생한 보도기사는, 사건의 피상적인 현상과 과정만을 언급하
는지, 혹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그 사건에 관한 해석까지 모두 
보도를 하는지에 따라, 보도기사 자체의 복합성을 평가받게 된다(Cohen, 
Adom & Bantz, 1990). 이러한 복합성의 관점에서 한국의 텔레비전 뉴스
를 분석한 한국언론재단의 연구(1999)를 보면, 사건의 원인이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과정과 결과만 나타낸 기사가 전
체 분석대상 기사 중 51.7%를 차지하여 이야기가 단편화된 기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유추해 볼 때, 텔레비전 뉴스보도에
서 여성은 단순화되어 보도되거나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특징으
로 포장되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온라인매체 보도
현대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젊은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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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이 아닌 컴퓨터 혹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각종 포털과 소셜미디
어에서 뉴스를 소비한다. 이러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뉴스는 단지 기자가 
작성한 기사와 언론사가 편집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온라인 뉴
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읽고 난 뒤 댓글을 작성하고, 이러한 댓
글들은 기사와 이슈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형
태의 뉴스 컨텐츠로서 역할을 한다. 뉴스 이용자들은 기사 아래에 달린 
댓글을 읽고 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을 추정하기도 한다(이은주, 장윤재, 2
009).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의 공유가 일상화되면서 과거에 언론
사가 가졌던 편집권과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힘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분배되었다. 소셜미디어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론사 편집국이
나 유명 기자의 영향보다 자신에게 뉴스를 제공해주는 가까운 친구나 가
족, 즉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뉴스 댓글과 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효과에 관해 수행된 다수의 선
행연구들은 댓글이 사람들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고
문정, 2018). 개인에 따라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선행연
구들의 공통된 결과는 뉴스 댓글이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기존 태도
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다(강재원, 김선자, 2012; 김은미, 선유화, 2006; 이
은주, 장윤재; 2009). 이와 같은 이유로 댓글은 기사의 한 부분으로서 독
자들에게 수용될 수도 있으며(김은미, 선유화, 2006), 뉴스의 댓글이 기사
와 함께 융합되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김혜미, 이준웅, 
2011).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공유하는 사람
들은 뉴스를 전달하는 전달자 혹은 매개자가 되어 뉴스를 생산하고 확산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영향으로 인해 뉴스는 전문가 집단만이 생
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교환되는 이
야기로 확장되며 뉴스의 개념이 변화되기도 했다(박선희, 2012).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
라인 뉴스의 이용문화는 일종의 비제도적/비전통적 정치참여 또는 대안
적 정치참여로 해석될 수 있다(이정기, 2011). 사람들은 온라인 뉴스를 
적극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을 세상에 알리거나 같은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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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등 정치적 참여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문
정, 2018). 온라인 뉴스 생산과 소비 활동은 정치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
지만, 적대적 매체지각 이론에 기초하여 이러한 온라인 뉴스 문화를 해
석할 수도 있다. 적대적 매체지각이란 어떤 이슈에 대해 깊은 관여를 하
거나 뚜렷한 본인만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언론 보도가 자신의 의
견과는 상반되거나 혹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신문
이나 텔레비전 뉴스와 같은 전통적 언론의 보도가 자신의 관점과는 다르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터넷과 같은 대안적인 미디어로 뉴스를 소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이다(고문정, 2018). 이와 관련하여 김영지와 하
승태(2014)의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적
대적 매체지각의 행위적 결과로서 인터넷 매체를 대안적인 뉴스 소비 방
법으로 활용하며, 인터넷을 단지 흥미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람
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말은 즉, 사람들이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와 이들
이 전달하는 정보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뉴스
에 반박하는 댓글을 달거나 이를 공유하여 토론의 장을 만드는 등 적극
적으로 온라인 뉴스 소비 행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수동적이었던 뉴스의 수용자들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며 온라인 뉴
스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참여
자로 변화했고,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개방적으로 교환하는 
공론장이 이를 통해 형성될 수 있었다(McDermott, 2016). 이러한 기대는 
온라인 뉴스에 댓글을 달고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사람들간의 '
대화'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과 조직이 뉴
스를 생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세상에서 투명성이란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려내는 데에 도움을 주는 기제가 된다(McBride & 
Rosenstiel, 2013). 뉴스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생산되는 과
정과 정보에 영향을 주는 매개요인, 그리고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를 모
두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미디어의 투명성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윤리로서 널리 요구되고 있다(Chadha & Kolisk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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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인터넷 공간에서 잘못된 정보가 걸러지고 의미 있는 소통이 일어
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그 정보가 생성되었는지 출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Phillips, 2010).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공간인 온라인 뉴스에서 자
신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고 의견을 형성하는 이들은 익명성에 가려져있
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지만, 올바른 뉴스 소비와 비
판적 정보 수용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여론 형성자들의 신
분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는 뉴스 댓글 작
성자 혹은 공유자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최근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댓글을 쓰는 주체적 뉴스 소비자들은 주로 여
성보다는 남성이 많고,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읽기보다 쓰기에 주력하
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나은경, 이준웅, 2008). 또한, 나은경과 이강형, 
김현석(2009)은 뉴스공유자는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과 효능감이 
높을수록, 지상파 텔레비전이나 종이신문과 같이 전통 미디어를 많이 소
비하는 사람일수록 댓글을 많이 쓴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댓
글을 쓰는 행위는 오락적 혹은 관계적 이용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들
의 뉴스 이용이 사회적 행위의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온라인 뉴스를 1차적으로 생산해내는 언론사는 여성을 어떻
게 묘사하고 어떤 입장을 취할까? 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사
에서 생산해 낸 기사를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온
라인 뉴스공유자들은 여성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할까? 언론
은 보도 프레임을 통해서 현실을 재구성한다(Pan & Kosicki, 1991; Entm
an, 1993). 즉, 보도 프레임을 통해 뉴스를 재가공하고 시청자들의 의식
의 흐름을 언론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언론 종사자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언론 종
사자가 속해 있는 조직이 추구하는 보도의 방향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
면 국가의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 일 수도 있다
(Gamson & Modigliani, 1989). 이러한 언론의 프레임을 Gitlin(198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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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해석, 선택, 강조, 배제와 관련된 일정하고 지속
적인 패턴이며, 이 패턴에 따라 상징 조작자가 관행적으로 언어적 또는 
영상적 담론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Entman(1983)이 
프레임의 구성방식과 관련하여 선택과 현저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
이다(현경미, 김원용, 2005에서 재인용). 이렇게 프레임은 현실의 어떤 측
면을 과장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는데, 이는 현실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해석을 유도하는 의미 생산의 도구이며, 프레임의 반복적인 사용
은 사회 구성원들이 현실을 해석할 때 결부시킬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
하게 된다(현경미, 김원용, 2005). 
언론에서의 성편향성 보도 경향은 분야를 막론하고 어느 분야에서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신문과 텔레비전 
보도에서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온라인 뉴스 보도에서 제
2의 생산자인 뉴스공유자들의 여성 묘사 프레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
성에 관련한 언론보도의 특징과 뉴스공유자들의 여론 형성에 대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 보도의 영역이다. 이에 관
련된 선행연구들은 여성피해자와 남성가해자의 폭력사건 보도에 있어 뉴
스가치의 결정과 보도의 내용이 여성, 남성, 폭력, 사랑 등에 대한 문화
적 신화와 스테레오 타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Meyers, 199
7; Nikunen, 2011).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을 보도하는 기자들은 보통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남성중심적 조직인 경찰의 보고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 고유
의 가부장적 남성문화와 피해여성에게 책임을 묻거나 불필요한 성적행위
를 묘사하는 선정적 보도는 이와 일종의 인과관계를 보인다(홍지아, 201
6; Taylor, 2009; 홍지아, 2017에서 재인용). 그러나 여성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성 피해자와 남성 가해자의 주조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여성단체나 피해자 단체 등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취재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앞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이다(Fairbairn & Dawson, 20
13; Taylor, 2009). 이러한 취재 보도라면 당연히 가해자 남성은 전체 남
성을 대표하지 않는 동떨어진 존재로서 표현되고, 피해자 여성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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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한 ‘조신한 여성답지 않은’ 여성
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는 나이와 직업을 막론하고 대부분
의 여성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를 축소하는 
프레임이 사용된 것이다(한국여성민우회, 2016).
이는 우리 한국사회가 남성의 여성지배를 정당화하고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Meyers, 1997), 또
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에(Heise, 1995) 사회에 만연한 
고정관념이 미디어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차별은 개인적 관계를 
넘어 종속적 여성과 지배하는 남성의 관계를 재생산하는 사회구조와 분
리할 수 없다(Hanmer & Maynard, 1987).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성
차별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혐오 표현을 한국사회와 대중문화의 논제로 
만들었다.
여성에 대한 비하, 차별을 당연시하고 더 나아가 혐오를 표현하는 
‘여성 혐오’ 표현과 정서는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수아, 2015).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온라인 미디어를 소비하고 공유
하는 데에는 접속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다. 게다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쉬운 특성 때문에 의견의 집단 극화가 일어나기 쉬운
데, 그 이유는 온라인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의견이 더 많이 
게시되게 되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의견이 실제로도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인지하게 되어 스스로의 의견을 재조정하는 현상이 일어
나기 쉽고, 이로 인해 의견의 양극화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나은영, 
2006).
인터넷은 익명성의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온라인매체의 소비자들
은 익명성이 가지는 보호막 아래서 집단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쉽고, 특
정 집단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사이버 훌리건과 같은 양상이 일
어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 또는 흥미로운 정보만
을 선택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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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2011). 이러한 익명성의 특혜로 사람들은 서로를 대면하고 커뮤니
케이션 할 때에는 체면 관리 때문에 말할 수 없던 표현들을 정제하지 않
고 쏟아내게 되기 쉽고, 수치심이나 윤리의식 또한 잘 느끼지 못하게 되
는 경우가 많다(박성호, 2003).
앞서 언급한 온라인 공간의 기술적 특성과 맞물려서, ‘여성혐오’의 
정서는 최근 한국 온라인 미디어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동조되어, 
이러한 정서가 지배적인 의견과 정서로 굳어지는 중에 있다(김수아, 201
5). Chizuko Ueno(2012)는 ‘여성혐오’란 여성에 대한 멸시를 의미하여, 
여성을 성적 도구로만 생각하고, 여성을 나타내는 기호에만 반응하는 것
이라고 했다. 즉,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여
성의 객체화와 타자화를 통한 여성 멸시가 바로 ‘여성혐오’를 뜻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가부장제하의 성차별과 관련된 현상
들은 ‘여성혐오’ 개념과도 연결된다(김수아, 2015). 이렇게 성차별주의
와 함께 쓰이는 ‘여성혐오’의 개념은 비단 여성에 대한 감정적인 차원
이나 증오뿐만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학습되어 형성된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Mclean & Maalsen, 2013). 이에 관하
여 Adams & Fuller(2006)는 ‘여성혐오’란 여성에 대한 증오와 멸시를 
뜻하는데, 이는 여성을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여 이용이나 착취 혹은 학
대의 대상으로도 확장될 수 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물론 이 부분은 역사적 맥락과 문화권에 따
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온라인 미디어 매체가 갖는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은 다양한 시민 주체
들의 의견이 공유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론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
고, 스스로도 이러한 흐름에 동조된다면, 이 공론장은 민주주의를 실현
하고 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미디
어 매체의 보도와 이를 소비하는 수용자들의 의견 또한 성 차별적이며 
성고정관념을 더욱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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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포츠보도에 나타난 성 편향성
스포츠와 성에 관련한 연구는 1970년대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미국 스포츠의 남성중심적 헤게모니가 지배적인 스포츠 문화와 여
성선수의 문제를 경시한 스포츠사회학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고, 곧 
스포츠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조규상, 2003). 특히 미국에서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남녀교
육평등법안인 ‘타이틀 나인(Title IX)’를 통과시킴으로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는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한다
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했고(김성진, 2014), 이는 여성에게도 동등한 스포
츠 참여기회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은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으로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법이 스포츠에만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적용범위는 고등교육, 직업교육, 임산부 혹은 미혼모 학생
들을 위한 교육, 취업, 학업환경, 수학과 과학 교육, 성희롱, 학력평가 시
험과 테크놀로지 부문 등이 모두 포함될 만큼, 실제 적용 범위는 생각보
다 훨씬 넓었다(문일용, 2015). 법안이 제정된 이후 오늘날 여성의 스포
츠 참여가 늘어나고 개선된 대우를 받는 등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많은 
발전을 거듭했지만(김성진, 2014), 시행 초기에는 이러한 조치가 남성 위
주로 운영되던 여러 교육기관의 스포츠 담당자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했
고 오늘날까지도 부족한 인프라와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여
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몸짓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정준영, 2001). 
1980년대 이후 미디어와 스포츠의 관계에 주목한 다수의 연구들은 주
로 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성
별, 인종, 민족, 상업성과 관련한 이념들이 미디어 스포츠를 통해서 재현
되거나 혹은 강화되는 방식과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해
왔다(고은하, 김한주, 2004). 이러한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미디어가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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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성차별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Duncan e
t al., (1994)의 논문에서는 미디어가 스포츠를 매개로 시청자에게 ‘남성
은 여성보다 우월하다’ 혹은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와 같
은 이념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
로, 스포츠 사회학계에서는 미디어가 편향된 성역할 조장을 통해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고, 여성선수의 성공을 대수롭지 않게 경시화 함으
로써 최종적으로는 스포츠의 영역을 남성중심적 헤게모니의 영역으로 유
지하도록 일조한다고 비판한다(Hargreaves, 1994; Kane & Greendorfer, 
1994). 미디어가 편향된 성역할을 조장하는 방법에는 양적인 방법과 질
적인 방법이 있는데, 최근 주목되는 부분은 여성선수를 묘사하는 수사어
법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이다. 이러한 질적 연구에서는 미디어가 선수로
서의 능력보다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사회
적인 기대, 즉 ‘여성은 여성스러워야 하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
와 같은 사회적 편견을 강요하고 있으며(Ray, Murrell, & Jackson, 1999; 
Lumpkin, Williams, 1991; Duncan, Sayaovong, 1990; Creedon, 1998), 여
성의 성공을 경시하고, 생물학적 차이를 신체적 한계로서 표현하고, 상
업적인 목표로 여성선수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등의 사실이 꾸
준히 발견되고 있다(Stevenson, 2002; Mizcosa, Philips, 1999; Eastman, Bil
lings, 2000; Duncan, 1990; 남상우, 2004; 이강우, 2003; 홍승후, 2016; 서
경화, 김석기, 2012).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묘사에 대한 미디어의 표현 방법에서의 차이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성편향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양적인 차이 
또한 주목해야 한다. 양적인 차이로는 보도의 양과 위치에서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기사의 중요도는 1면에 배치되는지 혹은 뒷면에 배치
되는지에 대한 각 장에서의 배치와, 해당 면 내에서도 위, 중간, 아래 중 
어느 위치에 기사가 배치되는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Vincent, Imwold, 
Masemann, Johnson, 2002). 여성선수의 보도량과 중요도가 남성선수의 
보도량과 중요도에 비해 현저히 빈약한 수준임은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
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Vincent et al., 2002; Xu et al., 2017; Bil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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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고은하, 2008).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성선수에 관한 보도가 
남성선수의 것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평등하지 못한 것은 이미 예
측이 가능한 사실이었으나,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여성스포츠의 종목
은 피겨나 체조와 같이 ‘여성적인’ 스포츠가 다수이고, 여성적이지 못
한 ‘남성적인’ 스포츠 종목에서 경쟁하는 여성선수의 모습은 주목을 
덜 받는다는 연구 결과(Vincent et al., 2002; Lee, 1992; Williams et al., 
1985; Duncan, 1990; Pirinen, 1997; Xu, Billings, & Fan; 2017) 역시 미디
어 스포츠 속 성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 스포츠선수 관련 보도량의 차이가 국가를 불문하고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대항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Br
uce, Hovden, & Markula, 2004). 그 이유는 메달 취득을 통해 국가의 위
상을 높이고자 하는 국민정서가 국가 간 메달 경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고, 그 순간만큼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차별은 중요해지지 
않으며, 그저 메달 획득을 위한 선수의 실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으로 스포
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스포츠 보도량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여성스포츠 관련 기사는 다소 적은 비율로 증가했음이 지적되었으
며(김한주, 고은하, 2004),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는 
노르웨이나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스포츠 보도에 있어서는 여성스포츠에 
할당된 지면은 불과 15%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Bruce, Hovden, & Marku
la, 2004). 한국에서도 최근 30년간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급속도로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선수의 미디어 보도는 여전히 남성들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여성스포츠재단, 2004).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의 연구들은 1980년대 이후 미디어의 스포츠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무대에서 여성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짐에 따라, 남
성스포츠 보도량에 비해 여성스포츠 보도량이 아직도 현저히 적은 수준
이기는 하지만 여성스포츠 관련 보도량 또한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
다고 주장하기도 한다(Vincent et al., 2002; King, 2007). 예를 들어, 2007
년 수행된 King의 논문 ‘Media Portrayals of Male and Female Ath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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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에서 영국의 ‘The Times’ 와 ‘Daily Mail’ 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남성선수의 보도기사가 여성선수의 기사보다 월등하게 많았지
만,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여성선수의 보도가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여성선
수에 관한 보도량이 많아졌다고 해서, 여성선수에 대한 관심과 대우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늘어난 여성선
수의 기사가 ‘선수’로서의 퍼포먼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여성’
으로서의 성을 부각시키거나 외모나 성격 혹은 가족관계와 같이 경기와
는 관련 없는 특징들에 주목하여 상업적으로 보도량을 증가시키는 것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스포츠 참여와 차별에 대한 연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양적으로
나 질적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기술의 발전
과 함께 스포츠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여성선수에 대한 미디어
의 보도 경향 분석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 또한 다수 존재한다. 이러
한 연구가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여성 
스포츠에 대한 더 평등한 보도를 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여성스포츠인들이 미디어에 비추어지는 모습은 왜곡되고, 과장되
고, 주변화되어 여전히 남성적인 시각에서 표현되고 있다. 곽정현과 이
선희(2014)의 연구에서는 연도별 미디어의 여성선수에 대한 보도내용을 
살펴본 결과 1980년~1990년대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기사는 대부분 여
성선수들의 외모적인 측면보다는 경기내용이나 경기력, 불굴의 의지와 
같이 경기와 관련된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2000년~2010년도  사이
의 여성선수 기사는 여성선수들의 경기 내용이나 경기력 위주의 보도 보
다는 외모적이고 선정적인 비경기적 측면이 강조되는 기사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 보도를 소비하는 주요 시청자 혹은 구독
자들이 여성보다는 주로 남성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미디어 매체들의 
과도한 경쟁 증가와 상업성 증가로 인해 여성선수의 매력요소와 같은 비
경기적 요소를 경기적인 요소보다 더욱더 선정적이고 상업적으로 이용하
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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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선수의 경기 외적인 요소들이 경기수행능력보다 더 강조되는 경
우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시
사하는 바는 주로 여성선수를 중점으로 다루는 보도가 남성선수를 다루
는 보도보다 양적으로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일뿐더러, 여성선수를 묘사
함에 있어서 경기에 관련된 선수로서의 능력보다 여성으로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등의 질적인 차이 또한 다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여성선수가 인쇄매체에서 실제 참
여율보다 더 적은 빈도로 표현되었음을 밝혀주었다(Vincent, Imwold, Mas
emann, Johnson, 2002). Lever와 Wheeler(1984)가 수행한, 1900년~1975년 
시카고 트리뷴의 스포츠 페이지를 종적 내용분석한 연구에서, 1900년도
에는 여성 관련 스포츠 보도가 전체 신문기사의 1.2%밖에 되지 않았고, 
1925년부터 1950년 사이엔 4% 가량 증가하였으나, 이후 1975년까지 0.
1% 밖에 증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여성 관련 스포츠 관
련 보도의 양이 전체 신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적으로 적은 것을 나
타낸다. 이후 Valgeirsson과 Sydner(1986)의‘New York Times’와 런던
의‘The Times’, 아이슬란드의‘Morgunbladid’를 비교문화연구한 논문
에서, 앞서 언급된 모든 3개사의 신문들이 스포츠 보도의 10% 미만을 
여성 스포츠에 할애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과소평가된 여성선수 관련 보
도는 4가지 일간지를 내용분석한 Duncan, Messner, Williams(1991)의 연
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여성선수의 보도는 전체 신문의 4%
에 불과했으며 사진보도의 경우는 8% 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다. 이후 Crossman, Hyslop, Guthrie(1994)가 ‘Globe and Mail’의 스포
츠면을 내용분석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선수의 보도가 전체 스
포츠면 보도의 83%를 차지할 때 여성선수의 보도는 6.3% 밖에 차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모두 여성선수와 남성선수의 신문 
보도량을 비교한 연구들이었다. 비록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선수가 남성선수보다 적은 보도량을 갖는다는 것을 밝혀주었지만, 
성별에 따른 보도량의 차이가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전의 경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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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Vincent et al., 2002). 이는 앞서 말했
듯, 성별에 따른 차별보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더 중요한 국가주
의적 태도와 관련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고은하(2008)의 아테네올림픽 
신문보도 내용분석 연구에서도, 올림픽기간 이외의 스포츠 보도에서는 
성별 간 보도량의 차이가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여러 
선행연구(Billings, Angelini, MacArthur, Bissell, & Smith, 2014; Eastman 
& Billings, 1999; Lee, 1992)에서도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성별에 따른 
보도량의 차이가 좁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하계올림
픽 경기 당시 호주 뉴스매체의 여성선수 관련 보도는 전체 보도의 39%
에 달했고(Lumby, Caple, & Greenwood, 2010), 이 외에 Billings et al. (2
014)의 연구에서는 2012년 하계올림픽에서 미국의 NBC 방송사가 황금 
시간대(Prime Time)의 54.8%를 여성스포츠를 보도하는데 할당했으며, 이
는 현재까지도 미국의 올림픽보도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라
고 주장했다.   
올림픽 기간의 보도와 관련하여 Pfister(1987)의 서독(West German) 
신문 ‘Frankfurter Zeitung’를 내용분석한 연구에서는 1952년~1980년도 
사이의 올림픽게임에 출전한 여성선수의 보도가 1936년 14.6%에서 1980
년에는 29.3%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1936년도 올림픽게임에 출전
했던 여성선수의 참여비율이 전체 선수의 8.1%에서 1980년 21.6%로 증
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수치로 생각된다. 또한 Urquhart와 Cro
ssman(1999)의 1924년~1992년 사이 개최된 동계올림픽에 대한 ‘Globe a
nd Mail’ 신문의 첫 페이지와 스포츠면의 보도를 내용분석한 연구에서
는 올림픽경기에 출전한 여성선수들의 보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을 보였다고 했다. 위 논문에서는 1924년~1960년 사이 여성선수 관련 보
도는 남성선수 관련 보도에 비해 적은 인쇄면을 갖지만, 1964년~1992년 
사이에는 남성선수보다 더 많은 인쇄면을 차지한다고 했다. Urquhart와 
Crossman(1999)는 1964년과 1992년 사이 여성선수의 사진보도량이 여성
선수의 참가율보다 큰 숫자이기에 의미가 있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여성
선수의 보도율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1924년과 1960년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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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전체 신문기사의 82%와 73%의 사진보도가 남성선수를 다룬 반면, 
여성선수의 보도는 전체 신문기사의 18%와 27% 수준의 사진보도 뿐이었
기 때문이다. 이와 덧붙여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주장은, 동계올림픽 
개최시에는 여성선수의 보도가 신문의 첫 페이지나 스포츠면의 첫 페이
지에 나오는 경우는 더욱더 드물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계올림픽의 경
우가 동계올림픽에 비해 여성선수의 경우 여성성이 부각되는 종목과 복
장으로 인한 선정적 및 상업적 보도가 크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말했듯 스포츠 미디어에 나타나는 성 편향성은 단지 양적인 차
별에만 나타나지 않고, 질적인 차이에서도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스포
츠는 강렬한 신체적 경쟁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스포츠는 
남성 지배적 분야로 인식되어 여성선수들이 상당히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Broch, 2016). 여러 선행연구들은 여성스포츠가 일반적으로 스포츠
미디어 전체 보도기사 중 한 자리 숫자 단위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Billings & Young, 2015; Cooky, Messner, & Hextrum, 20
13; Cooky, Messner, & Musto, 2015). 또한 스포츠미디어는 여성스포츠에 
한자리 숫자의 제한적인 보도를 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여성선수의 업적 
또한 하찮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MacKay & Dallaire, 2013), 여
성선수의 몸을 성적대상화 하기도 하며(Kane, LaVoi, & Fink, 2013), 여
성선수의 모습을 소녀로서 취급하며(Ponterotto, 2014), 특정 스포츠 이벤
트를 ‘진짜’ 스포츠가 아닌 ‘여성 스포츠’로 명명하기도 하고(Jones, 
2012), 여성선수의 스포츠와는 관계없는 면들을 과장하고 부각하여 표현
하기도 한다(Wolter, 2015)고 주장한다. 이러한 스포츠미디어의 성편향적 
프레이밍 경향은 다수의 스포츠 공동체로부터 스포츠 내의 성역할 고정
관념을 조장하고 남성중심적 헤게모니를 장려한다는 부정적 비판을 받고 
있다(Bruce, 2016).
그러나 스포츠미디어의 남녀 보도량이 동일하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
시 남녀 스포츠 선수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Xu, Bil
lings, & Minghui Fan, 2018).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포츠미디어들은 여성
스포츠를 보도할 때 체조와 같이 ‘여성에게 적합한’ 혹은 ‘여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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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는’ 스포츠 종목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등의 성편향적 프레이밍 
전략을 고수하기 때문이다(Billings et al., 2014; Yu, 2009). 게다가, 스포
츠중계시에는 여성선수의 여린 모습과 매력적인 모습을 선수로서의 모습
보다 더욱더 강조하여 묘사하는데, 이는 여성선수의 ‘선수’로서의 능
력을 경시하는 스포츠미디어의 일반적인 행태이다(MacArthur, Angelini, 
Billings, & Smith, 2016; Tseng, 2015). 이러한 미디어의 행태에 힘을 입
어 스포츠선수로서 갖추어야 할 뛰어난 경기력보다는 선수의 외모나 성
격과 같은 매력자본만으로 스포츠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 선수도 있는
데, 바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2년 런던올림픽을 통하여 스타
덤에 오른 손연재 선수의 경우이다(정현, 장익영, 이종영, 201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올림픽 기간 동안 주요 신문에 
나타난 여성선수 관련 보도와 남성선수 관련 보도의 빈도를 비교하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남성선수와 여성선수 보
도 기사에 양적인 차이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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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언론의 보도프레임과 여성스포츠경기 보도
     1. 언론에서 프레임의 개념과 종류
프레임이라는 용어는 캐나다 사회학자인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
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Adams와 Goffman(1979)이 공동 집필한 ‘Fr
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라는 연구
에서 ‘프레임’이란 정보의 처리를 위한 해석적인 스키마로서 인식되었
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사람은 선택적인 자각과 지각을 통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데, 현실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인식하므로 그러한 과
정에서 조직화된 현실을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여 바라보는지에 따라 의
미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Entman(1993)에 의하면, 프레임의 본래 
성질은 현실 세계의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더욱 돋보이게 하거나 덜 
돋보이도록 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특정 부분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Reese, Gandy, Grant (2001)의 ‘Framing 
Public Life’라는 책에 의하면, 프레임이란 ‘사회구조를 유의미하게 조
직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구조화 한 원리’라고 한다. 
Gitlin(1980)은 ‘미디어 프레임’을 인지와 해석, 선택적인 표현, 강조, 
배제 등의 지속적인 패턴’이라고 정의하였다. 어느 특정한 이벤트가 발
생한다면 이는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프레이밍 될 수 있는데, 
미디어는 그중 가장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프레임을 채택한다(Gamson, 
1989). 미디어는 선택적인 강조와 생략을 통해 대중에게 의도하는 정보
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이는 잠재적으로 대중의 의견
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Entman, 1993). 이러한 맥
락에서, 미디어 컨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에 더해지는 정보의 
입력과 생략이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Gamson, 1989). 미
디어는 특정 사건이나 이슈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객관적인 매개체
가 아니라 세계를 의도하는 방향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주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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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체라는 것이다(Entman, 1993; Pan & Kosicki, 1993). 언론이 현실 세
계를 특정 방식으로 구성한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은 Gamson, Croteau, H
oynes, Sasson(1992)의 연구를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언론
학의 주요한 인식론적 패러다임이며, 이를 토대로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이희영, 김정기, 2016). 
프레임을 미디어 담론 관점에서 살펴보면 뉴스의 제작과정이나 미디
어의 내부 요인은 담화 관행의 한 축에 해당하며 외부 요인은 사회문화
적 관행에 관계된다(김원용, 이동훈, 2005). Gamson과 Modigliani(1981) 또
한 담론으로서 프레임의 형성 요인을 미디어의 관행과 문화적인 공명으
로 나누어 설명했다. Hartley(1982)도 그의 저서 ‘Communication, cultur
al and media studies’에서 역시 코드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미디어의 내
외부적 요인을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프레임이 가지는 이론적 틀로서의 유용성이다. 프
레임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언론의 보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프
레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불명확성과 주요개념의 혼란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Entman, 1993). 이에 대해 Entman(1993)은 
개념적인 산만함을 지적하였고, Scheufele(1999)는 그의 논문에서 프레임
에 관한 연구가 이론과 분석방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한계에 마주하고 있
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 즉 언론이 현실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한다는 
실재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은 언론학에 있어 주
요한 인식론적 체계이며, 이를 바탕으로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뉴스 프레임의 연구는 ‘프레임’ 또는 ‘프레이
밍’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언론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밝힌
다. 따라서 ‘프레임’이란 간단히 말해 뉴스가 어떤 특정 사건 또는 이
슈를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 지어 포장하는 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러한 뉴스 프레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시
도한다. Iyengar과 Simon(1993)은 프레임이란 현실에 대한 다양한 시각 
중 특정 측면을 선택하고, 특정 관점으로 강조하여 표현하는 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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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했다. 이에 Tuchman(1978)은 뉴스 미디어는 현실을 재구성하는 도구
이고, 프레임은 미디어가 현실 세계를 재구성할 때에 사용하는 작업 또
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으며, 이러한 프레이밍 과정을 ‘현실 세계를 의도
하고자 하는 특정 방향으로 의미화하는 과정’ 으로서 정의했다. 이렇게 
뉴스 프레임에 관한 연구는 언론이 어떠한 현실을 어떤 프레임을 통해 
뉴스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지, 또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크고 
작은 사건이나 이슈를 어떠한 프레임이라는 액자를 사용하여 재구성하는
지를 밝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뉴스 프레임에 관한 연구는 언론보도에 관한 연구의 주요 연
구 분야로서 1990년대부터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이희영, 김
정기, 2016). 앞서 수행된 많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의 각종 사건
과 사고는 물론 국가의 크고 작은 이슈와 쟁점 등 다양한 보도주제를 대
상으로 수많은 유형의 뉴스 프레임이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보도되는 인물의 성별에 따라 프레임의 범주가 달라지기도 하고, 정
치적인 입장에 따라 프레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 미디어에서 여성선수를 묘사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
는 외모주의, 선정주의, 가족주의 프레임 등 이외에도 성인 여성선수를 
‘소녀’ 또는 ‘국민여동생’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어린 여성으로 표
현하고 주변화 하는 등 다양한 프레임을 발견할 수 있다. 프레임에 관한 
예시로는 ‘용산사태’를 다룬 신문보도 분석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는 ‘책임 공방’, ‘폭력 난동’, ‘갈등 대치’, ‘편파보도’ 등의 다
양한 프레임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의철, 이창호, 2007).
이처럼 보도되는 뉴스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뉴스 프레임은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이는 개별적인 보도가 지니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프레임의 구분에 있어서 모호한 성격을 띄는 경우도 많고, 프레임을 구
분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뉴스의 프레임을 파악하는데 다소 어
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선행된 수많은 프레임 연구에서도 지
속적으로 지적되었는데, 프레임 연구는 보도의 해석이 주관적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프레임을 구분함으로써 가지는 해석적 유용성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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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프레임의 개념과 분석방법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의 이
론적 틀로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E
ntman, 1993; Scheufele, 1999). 이에 대한 지적으로 Entman(1993)은 그의 
연구에서, 프레임에 대한 분명한 이론적 개념과 연구의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로 수행된 연구는, 부분적인 개념만을 제공하여 정확한 개념적 
정의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이해가 부족한 ‘미완성적 이론
적 체계’라고 지적했으며, Scheufele(1999) 또한 프레임 연구가 이론적
인 배경과 분석방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계에 이르렀음을 지적했다.
프레임은‘틀’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며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언론보도와 관련한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Goffman(1974)이‘프레임’이라는 용어를 학문적인 영역에서 본격
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프레임의 개념은 인문학과 사회학 영역에
서 활발히 사용되었다. Goffman(1974)은 프레임을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협상하기 위한 틀로 사용했으나, 다른 분
야의 학문에서는 이것을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구조화 혹은 사회적 과정
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한국 언론학에서 프레임을 이용한 연
구는 1970년대 후반 뉴스 보도내용이 갖는 특성을 깊이 해석하고자 수행
된 이론적 도구로서 등장했다(이희영, 김정기, 2016). 이후 뉴스가 내포하
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그룹에의 편파적인 특성 등을 연구함으로
써 특정 사건의 개요를 뉴스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와 틀에 대한 연
구가 불붙기 시작했다(이준웅, 2000). 
앞서 선행된 뉴스 프레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사안에 관
해 여러 이해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언론의 프레임을 
살펴볼 수 있고,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가치와 이해관
계가 대립하면서 갈등 담론이 형성되고 대립하는 현실이 있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에 맞게 재구성하는 언
론의 활동이 있다(이상률, 이준웅, 2014). 이와 같이 언론사들은 각자의 
성향과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뉴스의 프레임 경쟁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다. 뉴스의 프레이밍 경쟁은 언론의 경쟁구도에 빠질 수 없는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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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언론의 프레임 경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 앞서 
언급한 Reese et al.(2001)의 저서에서는 프레임의 충돌 과정을 시작단계, 
개념의 정의 및 대립 단계, 공명 단계, 평정 또는 해결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개 과정은 잠재기, 점화기, 고조기, 쇠퇴기로 구분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프레임의 형성과 경쟁, 주도와 쇠퇴가 나타난다
(김원용, 이동훈, 2012).
단계적 분석방법이 아닌 프레임의 질적 연구에서도 2가지 이상의 프
레임을 제시하고 이러한 복수 프레임들의 대립구도를 연구한 경우도 다
수 존재한다(Gamson & Modigliani, 1989; Entman, 2007). 이에 관해 Gam
son과 Modigliani(1989)는 한가지 시안에 하나의 시각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채롭고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흐름으로서의 
프레임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지배적인 프레임과 그에 맞서는 ‘도전적 
프레임’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언론의 프레임이란 특정 이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적 의미들의 완전체라고 볼 수 있다. 뉴스의 
프레임은 언론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해석하는 도구로써 기능하는데, 
이는 뉴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양할수록 더 다양하게 구성된
다. 
앞서 사용된 기존의 프레임에 관한 연구물들을 보면 각 프레임의 해
석기준과 이론적인 설명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 경쟁구도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언론사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프레이
밍 전략은 동일한 경우라도 전략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항상 한가지 방향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프레임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깊이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프레이밍을 하는 주
체자들의 프레임과 이를 사용하는 전략에 중점을 두고 프레임 구도를 바
라봐야 하며, 이것이 야기하는 사회적인 의미와 실천적인 기능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프레임의 유형과 이것이 함축
하는 메시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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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볼 수 있다.
1)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텔링: 운동선수나 스포츠의 팬들은 웹 사이
트,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미디어를 자체적으로 제작한다. 이
러한 인터넷 매체는 여성 팬들의 목소리가 미디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었고, 이는 지나친 남성중심적 미디어 행태를 견제할 











위에 언급된 프레임들은 간단하게 기술중심의 묘사와 비기술중심의 
묘사로 나누어질 수 있다. 기술중심과 비기술중심 묘사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중심
Xu, Billings, & Fan (2017)의 연구에 적용된 운동선수 관련 묘사의 수
사학적 분류체계(Billings & Eastman, 2003)에 따르면, 기술중심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경기에 집중하지 못했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1)집중력
을,“힘이 부족했다”등의 언급을 통해 (2)체력을,“회전이 완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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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표현을 통해 (3)개인기를,“완벽하게 수행하기엔 너무 떨렸던 것 같
다”와 같은 표현으로 (4)침착함을,“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부단히 노
력했다”등의 표현으로 (5)헌신도를,“용기있다”와 같은 표현으로 (6)용
기를,“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다”와 같은 표현으
로 (7)경험을,“영리한 대처였다”와 같은 표현으로 (8)지적센스를,“오늘
은 그를 위한 날이다”등과 같은 표현으로 퍼모먼스와 행운과의 (9)조화
를표현했고, 이들을 기술과 관련된 묘사로 보았다. 분석의 단위는 위의 
단어를 표현하는 어떠한 형용사나, 형용사구, 부사, 부사구가 포함된다.
          ② 비기술중심
위와 동일하게, Billings & Eastman (2003)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기
술중심의 묘사는 성격이나 신체부위에 대한 묘사로서, 다음과 같다: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등의 표현을 통한 (1)외향성 묘사, “겸손한 
모습이었다”와 같은 (2)내향성 묘사, “만족스러워 보였다” 등의 (3)감
정 묘사, “그녀는 매우 우아하다” 등과 같은 (4)매력도 묘사, “그녀는 
작고 어린 소녀이다” 와 같은 (5)신체 묘사, “1996년도 출생이다” 와 
같은 (6)배경 묘사가 비기술중심의 묘사로서 분류되었다.
     3. 올림픽 보도프레임의 특수성
복합적인 사회 맥락에서 젠더, 인종, 민족성 등에 관해 사회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중에, 올림픽만한 것이 없을 만큼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
츠이벤트를 넘어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Billings & Eastman, 2003). 매개
된 스포츠, 즉 미디어를 통해 중계되는 스포츠의 여러 경로 중에서, 특
히나 텔레비전을 통해 올림픽을 관람하는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가히 다
른 관람스포츠 시청자들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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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Billings, 2007).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을 기준으로, 국제올림
픽위원회 IOC는 텔레비전을 통한 리우올림픽의 관람객 수를 35억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전 세계 220개에 이르는 국가와 영토에 
걸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의 시청자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시청자들과, 날로 증가하는 여성선수들의 참
여율, 그리고 이러한 여성선수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올림픽은 성차별이나 젠더불평등 이슈를 분석하기에 더없이 좋은 미디어 
스포츠이벤트로 간주된다(Coche & Tuggle, 2016). 비록 스포츠 본래의 
특성들이 매우 남성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전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차에 따른 
프레임의 차이가 평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1924년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열린 제1회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258명
의 선수들 중 여자 선수는 11명에 불과했으며, 모두 피겨스케이팅 선수
였다(Monica Ulmanu, 2018). 그들의 치마 길이는 무릎 아래 손바닥 너비
에 달해 당시 많은 관중들의 격분을 샀다고 한다. 첫 번째 동계올림픽 
이후 여러 나라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서 경쟁하는 여성들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늘어났다. 올해에는 한국과 북한이 분단 이래 역사
상 처음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합동팀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시켰다. 
더욱 흥미로운 소식은, 남녀를 통틀어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
카 썰매팀이 봅슬레이 경기에 출전했는데, 이들은 3명의 나이지리아 여
자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회 개최 4년 전에 나무로 직접 제작한 
첫 썰매로 올림픽 봅슬레이 경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들도 마침내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일까?
수년 동안의 올림픽게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의 참여가 겨울 스포
츠에서 어떻게 서서히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다. 1924년 샤모니에서는 
여성을 위한 단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을 뿐이지만, 2018년에는 두 가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경기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계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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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선수의 비율은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1924년 4%에서 1992년 
25%를 넘었고, 2018년에는 43%에 이르렀다(Monica Ulmanu, 2018). 최근 
여성선수들에게 더 많은 올림픽 출전기회가 열리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더 많은 여성선수들을 올림픽에 출전시켰으나, 일부는 이 추세를 따르지 
않았다. 브루나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3국은 2012년 런던 하계올
림픽까지 여성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했고, 현재까지도 자국의 
여자선수를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19
88년 이후 치러진 모든 동계 올림픽 경기에 자국 여자 대표팀을 항상 출
전시킨 유일한 국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여성선수들은 19
50년대부터 벌써 많은 서구 국가들보다 20년 이상이나 일찍 코치, 장비, 
시설, 그리고 임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자국 정부의 적극적
인 지원으로, 그들은 곧 남자 선수들보다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 되었
고, 이로 인해 그들은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스노우보드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올림픽 종목에 추가된 스포츠를 중
심으로, 초기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문을 활짝 열어 준 스포츠 또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선수에게 참여의 문이 활짝 개방되었더
라도, 여성이 출전 가능한 종목과 남성선수만이 출전 가능한 종목 수는 
대개 같지 않았다. 전통적인 스포츠종목 또한 이미 1950년대와 1960년대
에 여성 스포츠 선수에게도 참여의 문을 개방하기 시작했지만, 수십 년
이 지난 후에도 여성선수의 스포츠 참여는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해 보다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동계스포
츠 종목 중 하나인 스피드스케이팅 또한 남성과 여성선수에게 동등하게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1988년부터 일만큼, 이전까지는 남녀 스포츠 
선수에게 동등한 경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1992년은 
바이애슬론이, 1998년에는 아이스하키가, 2010년에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2014년에는 봅슬레이 순으로 천천히 여성선수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
지고 있다. 아래의 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의 성비
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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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선수들의 참여율을 전체 참여율의 50%
를 달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동계올림픽의 경우, 여성 스포츠 
종목은 50%이지만, 이곳에는 남녀 혼합 종목 또한 포함된다. 리우데자네
이루에서 열렸던 하계올림픽에서는 여성종목이 47%를 차지했다. 올림픽 
위원회와 각종 연합단체들부터 먼저 여성관리자 혹은 여성 행정가들의 
역할을 늘려야 하지만, 이러한 스포츠 조직단체에서조차도 14~27%의 낮
은 여성 행정가들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IO
C는 성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아래는, 최근 8년간




< 그림 1 >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종목별 선수 참가율 (IO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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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스포츠 디렉터인 크리스토프 두비는, 이것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뤄내야 할 임무라고 말했다(Sydney Pereira, 2018). 그는 여성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경기종목과 경쟁의 기회를 더 추가한다면 각국에서의 참여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를 시작하는 첫 발판은 청소년 올림픽(You
th Olympic Game)에서부터 먼저 남녀평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림픽의 역사상 여성의 참여는 선수, 
지도자, 경기위원 할 것 없이 참여율이 소수에 불과한 초라한 모습을 보
여주었지만, 시간을 거듭할수록 평등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아래
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공인한 경기위원(International Technical Offici
al)들의 성비율을, 최근 8년간의 올림픽경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40%
< 그림 2 >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각국 지도자들의 성비 (IO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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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 관련 보도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수사학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스포츠 미디어 내에 존재하는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연구되는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행되었던 
수많은 연구물들은 스포츠가 놀라울 정도로 남성적인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여성선수들의 존재와 업적의 경시화로 이어지고(Cooky et 
al., 2015; MacKay & Dallaire, 2013), 여성선수가 성적 대상화 되며(Bissel
l & Duke, 2007), 어린 소녀로서 취급되고(Mackay, Dallaire, 2009), 남성
선수를 묘사할 때에는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인 ‘선수’로서의 정체성이 
강조되기보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조되는 편협한 시각으로 발
견된다(Wolter, 2015)고 주장했다. 이러한 편향된 시각의 미디어 묘사는 
스포츠 영역에서 남성 중심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조장한다고 지적받아 
왔다(Bruce, 2016).
일반적인 스포츠 미디어 보도와 비교했을 때 올림픽 방송은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프레임(젠더프레임)이 덜 적용되
는 경우를 볼 수 있다(Billings et al., 2014). 대신에 남성선수와 여성선수
의 성공이나 실패를 묘사할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사기법을 사용하는 것
< 그림 3 >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경기위원들의 성비 (IOC,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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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Billings et al., 2014). 여전히 남녀 간 성별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앞의 경우와는 명백하게 다른 뉘앙스를 풍긴다. 예를 
들어 2012 하계 올림픽에서는 아나운서들이 여성선수의 성공을 행운 또
는 우연의 일치 덕분으로 돌리는 경향을 많이 보였고, 이와는 대조적으
로 남성선수의 성공은 남성선수의 경험 덕분으로 공을 돌리는 경향을 보
였다(Macarthur et al., 2016). 비록 이처럼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성공
과 실패를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 언어학적 속성이 분명하게 다르지만, 
장기간 비교연구에서는 일관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Billings et al., 2
014).
이는 중국의 미디어와 대표팀의 경우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
근 개최된 올림픽 참여자들의 성비를 보면 일반적으로 전체 경기의 45%
를 여성선수가 출전하고 있으나(IOC, 2017), 2016년 개최된 리우 하계올
림픽의 경우 중국은 61.5%에 달하는 여성 스포츠선수들로 대표단 꾸려 
자국 남성선수의 비율을 능가함은 물론 평균적인 올림픽 여성선수 참여 
비율을 상당히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Chinese Olympic Delegation, 
2016). 중국의 여성선수의 비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중국의 스포츠 문
화가 그들의 국가주의와도 큰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전의 경우 사람들은 자국 출전선수의 생물학적 성에 따른 차이
를 심사숙고하기보다는 국가의 위상을 높여 줄 메달의 획득에 더욱더 집
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남상우, 김한주, 고은하, 2010). 실제로 최근 30
년 동안 중국의 여성선수들은 모든 하계올림픽에서 남성선수들 보다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해왔고, 이 결과가 2016 리우올림픽의 출전선수 성비에
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Xu et al., 2016). 
이처럼 올림픽경기와 같은 국가대항전 스포츠이벤트의 보도와 국가대
항전이 아닌 스포츠이벤트 보도와의 수사학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앞서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Watanabe, Nie, Yan (2013)이 수행한, 
중국 CCTV의 올림픽 중계방송의 여성선수 보도를 수사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전 경기의 경우 국가주의와 정체성, 
승리주의와 반승리주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등의 프레임이 성별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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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프레임보다 훨씬 더 지배적으로 사용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
국 미디어의 경우 올림픽에 출전하는 자국 여성선수들을 묘사할 때, 여
성선수들은 여성으로서의 ‘여성성’은 크게 무시되고 메달 획득을 위한 
‘전사’로서의 모습으로만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Bainer, Dong-Jhy, 201
1). 이렇게, 중국 여성선수들의 이러한 여권신장을 위한 기회는 큰 의미
로 보았을 때 올림픽을 통해 그들 국가의 위상을 높여 준 그녀들의 훌륭
한 퍼포먼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Dong, 2005).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간
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성/여성선수 관련 보도의 프레임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2. 올림픽에 출전한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보도 프레
임에 차이가 있는가(기술중심 vs 비기술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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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스포츠 종목별 젠더유형
     1. 종목별 젠더유형을 판단하는 기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하면서 생물학적 성에 기
반한 이분법적 사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 생활 속에서 ‘남자는 남자다운’, ‘여자는 여자다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학계에서는 ‘성역할 고정관
념’이라고 칭하며, 우리는 사회에서 각각의 성에 기대되는 ‘성(性)역
할’에 따라 행동한다(김소정, 2013). 젠더란 생물학적으로 다른 성에게 
부여되는 사회문화적 기원의 특성들을 언급하기 위해 생물학적인 ‘성’
과 구분지어 사용하는 용어이다(Haig, 2004). 즉, 젠더(gender)는 사회나 
문화를 함축하는 사회학적 의미의 성을 뜻하고, 성(性)은 생물학적 의미
의 성을 뜻한다(안미현, 2008). 따라서 ‘성 역할 고정관념’은 ‘젠더 
역할’과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 젠더는 잠재적인 형태로서 우리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홍지은, 김매이, 임용석, 2006). 
우리 사회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자는 
순종적이며 귀엽고 연약한 존재로 기대되는 반면 남자는 활동적이고 적
극적인 존재로 기대되는 등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스포츠 속에 존재하는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 또한 생물학적 성에 따른 
생리적인 구분과 함께 사회 구조적으로 요구되는 젠더의 영향을 많이 받
아왔다(홍지은, 임용석, 2018). 남성적인 특성들이 지배적인 스포츠 씬에
서 남성들은 스포츠가 남성으로서의 바람직한 젠더 역할과 정체성에 부
합하는 활동이라고 여겨왔으며, 이는 여성에 어울리지 않고 또한 여성의 
역할과 특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김양례, 1998). 전형적인 남
성 위주 스포츠의 긴 역사와 남성 우월주의가 만연한 사회의 흐름 속에 
스포츠는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고, 이러한 고정관념은 사회의 수
많은 분야에서 성별 불평등은 물론 젠더 불평등을 생산하고, 끊임없이 
재생산해 왔다(조성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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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스포츠 미디어에서 여성 스포츠선수의 모습은 남성보다 약하고, 
남성보다 덜 숙련된 존재인 듯 표현함으로써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모습
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스포츠는 전통적으로 주로 
남성 영토로 간주 되어 왔으며 여성 스포츠선수는 항상 여성을 남성보다 
약한 존재로 묘사하는 성 고정관념에 맞서 싸워야 했다. 스포츠가 육체
적으로나 극단적일수록, 사람들의 눈에는 더욱더 남성적으로 보이게 되
고, 이러한 마음속 장벽으로 인해 여성선수들이 스며들기가 더 어려워졌
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자들은 다수의 실험을 거쳐, 아름답고, 우아
하며, 공격적이지 않고, 신체적 접촉이 없거나, 미학적으로 즐거운 스포
츠가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간주 된다는 것을 발견했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여성적’ 특성을 지닌 스포츠는 대개 정교하
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일반적으로 팀 경기가 아닌 개인 경기
가 많다.
반면에, 대면 경쟁이거나, 공격성이 드러나는 경기이거나, 신체적 접
촉이 있는 스포츠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적인 스포츠로 간주 된다. 선
행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남성적’인 특성을 가진 스포츠 경기를 경쟁, 
훈련, 체력 및 팀에 대한 헌신 등과 자동적으로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다
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이에 관한 몇몇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스
포츠와 성별을 연관 짓는 사람들의 태도에 최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
으며, 스포츠와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더 미묘해지는 추세라고 한다(Mon
ica Ulmanu, 2018). 예를 들어, 스노우보드와 프리스타일스키를 포함한 
일부 스포츠는 이제 성별이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스포츠 
종목들은 대부분 상대 선수와의 신체적 접촉이 없고, 위험하면서도(전통
적으로 남성적인 특성) 우아한(전통적으로 여성적인 특성), 개인종목의 
스포츠 종목이다. 우아한 스포츠의 대표적인 예로는 피겨스케이팅이 있
는데, 이 종목에서 심사 위원은 퍼포먼스의 난이도와 미학적인 면 모두
를 고려하여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중성적인 스포츠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겨는 여성선수들에게 더욱더 개방적인 경향이 있
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적인 스포츠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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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서 스포츠는 남성다운 활동이라고 여겨져 왔고, 그중에서도 
특히 거친 신체활동과 공격적인 경쟁을 동반하는 경기는 사회로부터 남
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여성에게는 어울릴 수 없는 활동으로 여겨져 
왔다(Butt, 1987). 스포츠 역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스포츠 씬에서 여성
이 배제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것은 고대 올림픽으로부터 시작됐다
(송형석, 2006). 고대 올림픽 당시 여성이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과 스포
츠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허
용되지 않았다(하웅용, 2004). 중세 시대는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체육활
동 자체가 침체기를 겪어야 했고(장성수, 2004), 그 이후 근대 올림픽에
서조차 여성의 올림픽 참여 또한 자유롭지 못했다(오동섭, 2006).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Pierre de Coubertin은 여성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는데, 이는 그가 여성의 스포츠활동이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고, 스포츠는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활동으로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원영신, 정희준, 1999). 
따라서 여성들이 올림픽을 참가하는 일은 매우 제한적인 일이었는데, 19
08년 런던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종목의 여성선수 참가가 최초로 허
용되었으며, 이어 1912년에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수영종목에 여성의 참
가가 허용되었고, 이후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펜싱 종목이 올림
픽 조직위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등(IOC, 2017) 여성의 참여는 매
우 더디게 이루어졌다. 
여성에게 허용되는 종목과 허용되지 않은 종목은, 종목의 특성과 사회
가 기대하는 성별에 따른 역할에 따라 명백하게 구분되었고, 올림픽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채택된 몇 가지 종목들은 개최 이후에도 
사회적인 반발로 인해 출전이 금지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기도 했다(송형
석, 2006). 스포츠는 오랜 시간 남성 지배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성역할 
분리로 인해 금녀의 영역으로서 여겨져 왔다(송형석, 2006). 이러한 스포
츠에 대한 인식과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해 사회학자들은 남성 지배적인 
스포츠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학자
들의 노력 덕분에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스포츠 내에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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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하는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원영신, 정희준, 1
999). 여성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된 것이다. 여성과 스포츠에 관한 다수의 국내 연구에
서 또한 스포츠 속 성평등의 양상과 여성의 스포츠 참여과정, 여성의 성
역할 갈등 등에 초점을 두고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권기남, 권순용, 20
12). 이에 대한 초기의 연구로는 Metheny(1972)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각 스포츠를 수행할 때, 퍼포먼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힘’에 있는지 혹은 ‘미적인 아름다움’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스
포츠 종목을 젠더역할 관점에서 구분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남성에
게 적합한 운동으로는 남성의 성적 역할에 적절하다고 기대되는 강한 신
체접촉이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던지거나, 멀리 이동하는 종목으
로 럭비나 축구, 격투기, 역도, 투포환 등을 들 수 있으며, 여성에게 적
합한 운동으로는 여성의 성적 역할에 적절하다고 기대되는 아름다움, 우
아함 등의 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나, 가벼운 도구를 사용하고, 강력
한 신체적 접촉을 동반하지 않는 운동으로서 댄스나 피겨스케이팅, 테니
스, 배드민턴, 탁구, 배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이에 따른 갈등은 여성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Zamarripa, Wampold, 
Gregory의 연구(2003)에서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 부여되는 전통적 남성
의 성 역할과 사회적 고정관념이 남성에게 심리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남성에게 요구되는 권력이나 
지위, 경쟁, 성공과 같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이 있어 개인적으로
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하문선, 김지현, 2016). 유교적 문화
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이 가계의 전통적인 부양자로서 역할 
했으나, 이러한 가부장적 사회구조는 현재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남
성성과 급변하는 사회 속의 현대 남성성 사이에서 다수의 한국 남성들 
또한 다른 차원의 갈등을 겪고 있다(박지영, 2007).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기대되는 고정적인 성 역할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과
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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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지속되자 스포츠 미디어에서는 새로운 스타일의 수사기법을 보여주
고 있고, 최근 연구의 동향 또한 이러한 트랜드에 발맞추어 가고 있다. 
오랜 시간 당연한 요소로서 긍정적으로 여겨지던 한국 남성들의 성 역할
은 이제 차별과 억압의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남성들 
또한 이러한 실체 없는 사회의 고정관념 속에 속박되어있는 신세이다(이
수연, 김인순, 김지현 외, 2012). 
2020년 도쿄올림픽의 종목 선정에 있어, 최근 올림픽위원회는 생물학
적 성별에 따른 평등과 종목별 균형적인 성비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공표
했으며(홍지은, 임용석, 2018),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과 양성평등 이념을 지지하기 위해 역대 최다 여성종목과 혼성종목
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성신문, 2018). 스포츠와 성별간 불평등
에 관한 이데올로기는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관점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있다고 주장해왔고, 실제로 여성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을 스포츠 참여
에 있어 배제를 받아야만 했다. 이는 스포츠가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
성을 강조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에 대한 차별 또한 존재
한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주장 또한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오랜 
기간 남성의 싱크로나이즈드 스윔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았
으며, 남성은 리듬체조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남성과 여
성의 경기종목에 대한 수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은 인정하지만, 여성성
이 강조되는 여성적 스포츠종목 또한 남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은 스포츠 참여에 있어 남녀 모두에게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 기대하는 성별에 따른 역할의 기대와, 
이러한 고정관념이 스포츠 참여에 있어 특정 종목과 성 역할과의 기대불
일치로 인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혼돈을 주고 있는 것이다(홍지은, 임
용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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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성적, 여성적, 중성적 스포츠
오랜 시간 동안 스포츠 속에 내재된 불평등과 사회적 성역할 기대에 
따른 불편함은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기저적 사실로 해석되어왔으나, 
여성적 종목으로 여겨지는 스포츠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성 또한 여
성들이 인지했던 것과 유사한 불편함을 경험한다(홍지은, 임용석, 2016). 
이는 스포츠와 생물학적 성에 기대되는 역할, 즉 ‘젠더’에 대한 고정
관념에 의해 특정 스포츠 종목의 적합성이 학습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
역할 고정관념과 스포츠 종목을 연결 짓기 위해서는 우선 판단하고자 하
는 스포츠 종목의 주요특성을 알아야 한다. 
우아함이나 아름다운 표현력 등 신체적 미(美)가 퍼포먼스의 주요 특
징인 종목들은 대체로 여성적 스포츠로서 여겨진다. Matteo(1984)는 에어
로빅, 평균대운동, 발레, 볼룸댄스, 치어리딩, 필드하키, 피겨스케이팅, 체
조, 아이스스케이팅, 재즈댄스, 모던댄스, 요가 총 12개 종목을 여성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정의했다. Koivula(1995)는 에어로빅, 발레, 댄스, 피겨스
케이팅, 체조, 승마, 싱크로나이즈드 스윔을 여성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정의했다. 또, 최근 수행된 Plaza, Boiche, Brunel, Ruchaud(2017)의 연구
에서는 무용, 배턴트월링, 체조, 수영, 롤러, 승마 총 6개 종목을 여성적
인 스포츠 종목으로 정의했다. 
이에 반해 신체적 접촉이 큰 경기나, 강력한 힘을 요구하는 경기, 경
쟁성과 공격성이 큰 특징을 가지는 경기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적 스포츠
로 여겨진다. Matteo(1984)는 야구, 농구, 복싱, 조정, 원반던지기, 펜싱, 
낚시, 풋볼, 높이뛰기, 허들, 아이스하키, 창던지기, 유도, 가라데, 라크로
스, 롱점프, 등산 등 30개 종목을 남성적인 종목이라고 정의했다. Koivul
a(1995)는 야구, 봅슬레이, 복싱, 격투기, 핸드볼, 축구, 럭비, 레슬링 등 
18가지 종목을 남성적 스포츠라고 정의했다. Plaza, Boiche, Brunel, Ruch
aud(2017)의 연구에서는 럭비, 아이스하키, 보디빌딩, 축구, 사이클링, 사
격, 킥복싱 등 총 23개 종목을 남성적인 종목으로 정의했다. 
이 외에 중성적인 성질로 구분되는 스포츠들이 있지만, 연구자들 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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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분류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 중성적인 스포츠는 너무 남성적이지도 
않으며 너무 여성적이지도 않은, 종목의 특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져지
지 않은 종목들로 여겨진다. Matteo(1986)는 양궁, 배드민턴, 볼링, 카누
잉, 다이빙, 골프, 핸드볼, 승마, 조깅, 세일링 등 총 26가지 종목을 중성
적인 종목이라고 정의했다. Koivula(1995)는 양궁, 배드민턴, 농구, 볼링, 
카누잉, 크로스컨트리 스키, 다이빙, 펜싱, 골프, 마라톤, 세일링, 스쿠바
다이빙, 탁구, 수영, 테니스 등 34개 종목을 중성적인 종목으로 주장했
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에게 적합한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여성
선수가 남성선수와 동등하게 경쟁하는데 사회적으로 얼마나 빨리, 또는 
천천히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를 남성적, 
여성적 혹은 중성적으로 나누어 카테고리화 하는데 고려되는 특성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남성적 여성적 중성적
위험함 우아함 남녀 모두 참여율 高
공격적임 아름다움 신체접촉 無








힘, 체력, 팀워크 중심 개인 단위의 경쟁
매우 경쟁적
< 표 1 > 스포츠 종목의 젠더유형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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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보도되는 여성선수 관련 기사에서조차도 
자주 등장하는 스포츠 종목이 ‘피겨’나 ‘체조’와 같이 여성성을 강
조하는 종목이거나, 이러한 여성적 종목에 출전하는 여성선수에 대한 프
레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거나, 혹은 
이를 강화하는 프레임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여성적 스포츠 종목에서의 ‘여성성 강조’ 혹은 남성적 스포츠 종
목에서의 ‘남성성’ 강조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
생산하는 프레임이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3. 여성선수 관련 기사에서 다루는 스포츠 종목의 유형
은 여성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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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언론의 특성에 따른 여성보도 차이
     1. 종합일간지와 스포츠신문에서 여성보도
최근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가 다매체와 다채널 속에 경쟁을 하게 되
면서, 언론사들은 더 많은 수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선정적으로, 
더 오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부작용으로 학자들은 언론
의 선정성이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
선남, 장해순, 정현욱, 2003). 언론의 ‘선정성’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
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단연 ‘스포츠신문’일 것이다. 스포츠신문이 
특히나 선정성의 문제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스포츠신문이 주로 화보나 
만화, 사진, 광고와 같은 직관적인 시각적 자료들로 채워져 있어 시각적
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접촉과 보존이 용이한 
매채라는 점 때문이다(김선남, 장해순, 정현욱, 2003).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 스포츠신문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보도성향, 기사분석, 선정성 등
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후 온라인 신문과의 경쟁으로 
스포츠신문의 구독자가 급격히 감소한 이후 다매체와 다채널 시대에 스
포츠 신문 산업의 생존전략에 관한 연구(방준식, 2014) 또한 이어졌다. 
또, 1960대 말 이후 빠르게 성장했던 스포츠신문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
와 당시 체육계의 환경과 스포츠신문의 위상 변화 등 시대적, 역사적 의
미를 찾는 연구 또한 수행된 바 있다(김경호, 하웅용, 2017). 
최근 스포츠신문의 선정성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유명
인을 주제로 한 기사가 대부분이다(김선남, 장해순, 정현욱, 2003). 해당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품행, 성격, 외모 등에 대해 자극적으로 보도를 할 
때, 보도되는 유명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과다하게 노출 시킨 사진을 게
재하거나, 성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필터링 없이 적나라하게 보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행태의 보도 경향은 1890년대 미
국의 옐로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흔히 황색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범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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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사건, 성적 추문 등을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저널리즘을 일컫는다(안동근, 1998). 1896년에서 1901년까지 전성기를 누
린 황색 저널리즘은 ‘영혼이 없는 뉴 저널리즘’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스포츠신문이 ‘선정성’을 대표하는 매체로서 인식되는 것은 당
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국내 스포츠신문의 선정성에 관한 연
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김선남, 장해순, 정현욱(2003)는 『스포츠투
데이』,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goodday』 
총 5가지 스포츠신문을 대상으로 이들의 선정적 보도를 연구했는데, 스
포츠신문은 주로 흥미위주의 소재의 사용과 줄거리 전개, 추리소설식 구
성과 내용, 극단적이고 과장적인 보도, 추측성 ∙ 추론위주의 보도, 마지
막으로 성차별적 보도를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언론은 스포츠신문 뿐만 아니라 종합일간지와 같은 일반적인 언
론매체 또한 매우 성차별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되는데, 이것은 유교
적 문화로부터 기인한 이분법적 성규범과 이로 인해 기대되는 성역할 고
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정경아, 2001). 스포츠신문의 지나치게 선
정적인 보도양상은 특히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 관련 보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김선남, 장해순, 정현욱, 2003), 이는 언론이 선
정적 컨텐츠를 선택하고 재생산함으로 인해 상업적인 이윤추구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이상기, 2011). 스포츠신문의 성차별적 보도의 특
성으로는 여성다움을 강조하고, 현모양처 역할을 강조하고, 순결 이데올
로기를 강요하고, 섹스 중심적 성문화를 강조하는 등의 형태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김선남, 장해순, 정현욱, 2003). 
이와 유사한 성차별적인 언론보도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에서
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언론보도의 특징을 검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 보도의 영역이다(홍지아, 2
017). 스포츠신문 보도가 표현하는 만큼의 선정성은 아니더라도, 성적 불
평등과 성차별적 보도양상은 대부분의 국내 종합일간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김훈순, 2004; 현경미, 김원용, 2005; 김희진, 이수민, 2012; 고은하, 
김한주, 2004; 남상우, 권오석, 2008). 그러나 스포츠신문과 종합일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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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양상의 비교우위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고, 연구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스포츠신문과 종합일간
지 모두 성차별적 양상을 보이지만, 차별의 정도가 다를 뿐이라고 잠정
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2.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에서의 여성보도
뉴스의 프레임과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는 뉴스가 선택적으로 강조되
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며, 언론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수용자들이 받
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재가공된 사실이라고 한다(Entman, 1993; Pa
n & Kosicki, 1993; Gitlin, 1980; Tuchman, 1978). 뉴스가 전달하고자 하
는 담론은 언론사의 특정한 시각에 의해 재생산되고, 대부분의 담론은 
주류가 되는 이해집단의 권력 관계를 반영하게 된다(김훈순, 2004). 이러
한 맥락에서, 한국의 언론사들이 여러 정치 권력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
음은 전혀 놀랍지 않은 사실이다. 언론사는 각국의 주류를 이루는 정치
와 문화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권력은 뉴스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언
론사들은 정치 권력에 의존하게 되고, 상호적으로 호의적인 관계를 맺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김준철, 2002). 이러한 언론사
의 친정치적 경향으로 인해, 정치적 권력집단은 손쉽게 언론을 통해 자
신들의 이해관계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즉, 언론은 정치 
권력의 직접적인 통제 없이도 스스로 권력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
들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김정아, 채백, 2008). 이 말은, 즉 동
일한 사건을 다루더라도 그들이 대변하는 정치적 권력 집단의 입장에 따
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각색하고 구성하여 보도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언론매체는 역사를 통해 굳혀온 그들만의 전통과 이로 인해 
형성된 정체성, 정치적 소속 및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
제는 항상 명확하게 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자나 
편집자 혹은 미디어 매체의 소유주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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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시간을 거쳐 형성된 언론매체의 성격과 정
치적 의제는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한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
향이 있다(Shor et al., 2014). 더욱이, 이러한 정치적 의제는 컨텐츠를 제
작할 때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 할 것인지 등과 같
은 선택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기자나 편집자
가 해당 기사를 작성해야 할지, 어떤 주제에 관해 다뤄야 할지,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취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이다. 언론매체를 생산하는 집
단의 이러한 구조적인 배경은 종종 생산되는 컨텐츠와 메시지에도 영향
을 미치고, 이는 곧 언론의 정치적 의제와 성향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정치적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언론사들은 여성과 관련된 보
도에서 각자 다른 선호도를 보일 것인가?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과 관련된 보도가 미디어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최근 40년간 수많은 연구들이 신문과 여성관련 보도간의 
관계를 연구해왔다(Len-Rios et al., 2005). 일부 연구는 신문지의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고(Len-Rios et al., 2005), 일부 연구는 
신문의 첫 페이지를 연구하기도 했으며(Zoch & Turk, 1998), 사진기사를 
연구하기도 하고(고은하, 김한주, 2004), 비즈니스 면(Greenwald, 1990)을 
연구하기도 하고, 스포츠면에서의 여성보도를 연구(Duncan, Messner, & 
Williams, 1994)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놀라울 만큼 한결 같은 결
과를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은 모든 연구에서 여성의 보도가 상당히 저
조하게 나타나고, 여성의 이름이 언급되는 빈도는 전체 신문에서 언급한 
이름들 중 전체의 20%가 되지 않는 정도라는 것이다(Shor, Rijt, Ward, A
skar, Skiena, 2014). 또한,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보도의 양과 빈도의 
중요성은 보도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중들
은 내용보다 미디어의 신호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Andrews and Ca
ren, 2010).
수많은 선행연구들은 정치적 아젠다가 여성 관련 이슈와 여성 대상의 
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Rodgers와 Thors
on (2005)은 이러한 원인이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구조에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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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기자들은 그들 고용주의 정치적 선호에 따
라 자신의 기사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성 지배적
인 환경에서는 남성 위주의 보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지적
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수적인 언론사일수록 진보적인 언론사에 비해 
여성 대상과 여성 관련 이슈에 더욱 소극적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연구는 
매우 많다(Shor, Rijt, Ward, Askar, Skiena, 2014). 그 이유는 첫째, 보수
적인 성향을 띄는 미디어는 종종 페미니즘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주제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Brescoll & LaFr
ance, 2004),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도를 덜 할 것이라는 
추측에서이다. 둘째,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미디어는 여성 리
포터와 여성 편집자를 채용할 경향이 낮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보도 
또한 낮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Rodgers & Thorson, 2003; Zoch & T
urk, 1998). 마지막으로, 보수적인 신문은 대체로 정치, 비즈니스, 스포츠
와 같은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흥미롭게 다루는 경향이 크기 때문
에, 사회복지나 교육, 패션과 같이 여성의 존재가 부각되는 주제에 관해
서는 더 적게 다룰 것 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다(Ross & Carter, 2011). 
이러한 추론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정치성이 여성 관련 보도에 정확하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파성에 따른 신문사의 여성 보도율을 비교 연구한 
다수의 논문에서는 일부 보수 언론사의 경우가 진보로써 여겨지는 언론
사보다 여성 관련 보도를 더 많이 다루는 경향을 보였고(Potter, 1985), 2
014년 <Social Science Quarterly>에 게재된 Shor et al.(2014)의 연구에서 
또한 보수언론이 진보언론과 비슷한 빈도로 여성 대상을 다루고 있으며, 
소수의 경우는 보수언론이 진보성향의 언론보다 여성 대상을 더 다루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을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2007년 발표된 Covert와 W
asburn의 연구에서도 1975년과 2000년 사이 발간된 미국의 보수 잡지인 
<National Review>지가 여성에 관한 공공정책, 여성에 대한 언론의 재현, 
페미니즘, 여성운동 등을 진보적인 잡지인 <The Progressive>지 보다 더 
- 65 -
많이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 모든 선행연구들은 수집된 기사의 
수가 특정 결론에 이를 만큼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디어의 정파성과 
여성 보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여성 관련 보도일지라도 보도기사가 다루는 주제나 
타입이 두 잡지사 모두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신문사의 정치적인 입장과 여성 관련 보도율에 관한 관계는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 때, 이렇다 할 결정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
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점은 보수지나 진보지 할 것 없이 양측 신문 모
두 남성 대상과 관련 보도가 여성 대상과 관련된 보도보다 훨씬 더 자
주, 지배적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여성 대상 관련 보도는 일관되게 저조
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선행연구들이 밝히고자 했
던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과 여성 대상 보도량의 관계가 올림픽 기간 중
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실제로 신문사의 정파성에 따라 여성
선수 관련 보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
제를 도출했다. 
연구문제 4. 남성/여성선수 기사의 양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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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모형
각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언론보도 내용분석 관련 선
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사용
하였다. 내용분석법이란 텍스트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 분석하고자 하는 
모집단을 정의하고, 유목화하고, 분석단위를 결정하고, 이를 양적으로 수
치화하는 방법으로, 사회과학, 교육학, 심리학에서도 개인의 지적 및 정
의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서울대학
교 교육연구소, 2011). 이러한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언론매체에 나
타나는 주된 메시지와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탐구하고, 메시지가 함축하
는 특별한 의미나 특성을 객관화함으로써 변인 간의 관계 추론을 가능하
게 한다. 최근 내용분석의 트렌드는 현 시대가 디지털 기반의 시대인 만
큼 온라인 신문기사나 댓글, 방송 진행자의 반복적인 코멘트 등의 디지
털 기록물들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온라인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하고자 했으나, 온라인 신문의 경우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 분석대상은 지면 기사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올림픽 기간 중 신문에 보도되는 운동선수의 성별이 기사의 
양적, 질적인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스포츠 미디어의 성편향적 행태에 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데 
학문적 의의를 두고 있다. 위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
한민국의 주류 인쇄매체인 5개의 종합일간지를 대상으로, 올림픽 기간 
중 여성 스포츠 선수와 남성 스포츠 선수가 양적 혹은 질적으로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의 유무를 밝히고,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보도에 차
이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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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위 모형을 바탕으로 밝히고자 하는 4가지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번과 4번은 성별에 따른 보도량의 차이와, 성별과 
신문사의 정치적 견해와의 양적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문제이며, 연구문
제 2번과 3번은 성별에 따른 보도프레임의 차이와, 여자선수 보도기사 
중 여성성을 강조하는 여성적 스포츠 종목의 보도율이 높았는지를 밝혀 
질적 차이를 규명하는 문제이다. 
Q1.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남성선수와 여성선수 보도기사에 양적
인 차이가 존재하는가?
Q2. 올림픽에 출전한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보도프레임에 차이가 있
는 가(기술중심 vs 비기술중심)?
Q3. 여성선수 관련 기사에서 다루는 스포츠 종목의 유형은 여성적인
가?
Q4. 남성/여성선수 기사의 양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 그림 4 > 연구모형: 평창 동계올림픽 신문기사 내용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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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실험 설계
     1. 연구대상 및 분석기간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얼마나 유명한 신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국적 지명도와 발행 부수 및 광범위한 스포츠 관련 보도량 등을 판단
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으며(Vincent et al., 2002), 올림픽 출전 선수 
관련 글기사의 보도량과 보도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보수 매체로, ‘한겨레’와 ‘경향신문’
을 진보 매체로 구분하여 이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파성에 
관한 구분은 신문의 정파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사례(김경희, 노기영, 
2011; 하승희, 이민규, 2012)를 참조하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보수언론으
로 대변되는 신문에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가 있고, 
대표적인 진보언론으로는 『한겨레』와『경향신문』이 있는데, 백선기(1
997)의 말을 빌리면, ‘조·중·동’은 정치 이념으로서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남북관계’에서는 ‘반공주의’ 또는 ‘반주체 사상’을 근
간으로 삼고 있으며, 경제 이념으로는 ‘실물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국
내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그는『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경우 정치 이념은 ‘진보주의’를 표방하고, ‘남북관
계’에 있어서는 ‘점진적 통일주의’를 지향하며, 경제 이념은 ‘실명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진보적이며 혁식적인 경향을 띄는, 우리 사회에
서 유일하게 대안적이고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신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김수정, 정연구(2018)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조선일
보』,『중앙일보』,『동아일보』가 보수적인 입장을, 『한겨레』,『경향
신문』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동의했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개념과 구분이 최근 들어 정치적 지형의 변화와 함께 다소 혼란스러워졌
으나,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에서의 이념적 지형은 대체로 대북정
책에 대한 시각 차이에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본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보수진영으로, 『한겨레』와 『경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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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진보진영으로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김정아, 
채백, 2008). 
분석 기간은 2018 평창올림픽 개최 기간인 2018년 02월 09일부터 02
월 25일까지를 포함하여 개막 하루 전인 02월 08일과 폐막 하루 후인 02
월 26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했다. 이는 기존 연구가 올림픽을 전후로 약 
일주일간의 기간을 포함(고은하, 2008)하여 분석한 것에 비해, 보다 경기
력 위주의 보도양상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
다. 분석되는 신문기사는 온라인기사가 아닌 인쇄된 지면 기사를 사용하
였으며, 온/오프라인 통합 미디어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인 ‘아이서퍼’
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최소 분석단위는 올림픽 기간 중 올림픽 출전
선수 관련 글 기사로 하였고, 분석 기간 중 올림픽 경기 외적인 스포츠 
경기, 예를 들어, 승마 경주 혹은 농구나 배구와 같은 겨울 시즌 종목에 
관한 기사는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흥미위주의 보도는 종목의 성적과 인기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최근의 트렌드로 하나
의 기사가 한 선수의 경기력만 서술하는 것이 아닌, 테마별로 여러 선수
를 모아 한꺼번에 나열한 기사 또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는 선수의 성별과 보도경향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자나 여자 단체전 경기에 대한 보도의 경우 단일
적으로 남성기사, 여성기사로 나누어 코딩하였으며, 남녀 혼성경기의 경
우는 연구자가 밝히고자 하는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분
류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자료의 분류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글로만 구성된 기사의 내용분석이다. 분
석 대상에서 논평이나 경기 결과표, 정치적 파벌싸움의 논쟁이나 특정 
종목의 인기로 인해 제작된 패러디물 등과 같은 흥미위주의 기사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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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논평이 제외된 
이유는 대부분이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관련이 없는 중계권이나 조직위, 
시설, 정책, 각 국가의 메달 획득 순위, 사회적 이슈 등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으로는 기사
의 수량을 비교하는 양적 분석과, 글기사에 기술된 내용의 프레임을 파
악하는 질적 분석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질적 분석에서는 분석의 종류를 
두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선수의 경기 활약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때에 실질적인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보도를 했는지 혹은 경기와 직접적
으로 관련이 없는 성격이나 외모 등의 묘사를 중심으로 서술했는지를 비
교하는 수사학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선수의 성별에 따라 
‘기술중심’의 묘사를 하는 경향이 강한지, 혹은 ‘비기술중심’의 묘
사를 하는 경향이 강한지를 밝혀 성별에 따른 프레임 적용에 차이가 있
는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특정 스포츠 종목이 ‘여성
적인 스포츠’ 혹은 ‘남성적인 스포츠’로 표현되어 실제로도 각 성별
에 어울리는 경기가 미디어의 주목을 더 받고, 성별과 어울리지 않는 스
포츠는 미디어의 주목을 덜 받는지를 밝혀 성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프
레임이 사용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별에 따른 
보도 불평등의 차이가 진보와 보수 미디어에서 양적으로 다르게 나타나
는지를 밝혀 정치적 의제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앞서 언급된 많은 선행논문에서 볼 수 있는 전
형적인 스포츠 미디어의 성편향적 행태는,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을 
보다 심도 있게 구분하여 과거 스포츠미디어와 비교하여 현재 스포츠미
디어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비교해 어떠한 점이 개선되고 있고, 어떠
한 점이 여전히 성편향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문제1의 경우 단순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남성/여성 기사의 빈도
수를 분석하였고, 연구문제2의 경우는 보도기사에 나타난 프레임을 각각 
기술중심/비기술중심 서술로 나누어 각 5점씩 총 10점을 매겼다. 기술중
심 서술의 경우는 헌신(1점), 용기(1점), 기술(1점), 침착함(1점), 경험(1점)
이 분명하게 강조되어 서술되는 경우(총 5점)를 말하고, 비기술중심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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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외모(1점), 나이(1점), 사생활(1점), 고정관념 강화(1점), 여성
성·남성성 강조(1점)의 내용이 분명하게 서술되는 경우(총 5점)로 한정
했다. 이렇게 합산된 점수는 각 총점을 이용하여 첫 번째로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보다 확실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번째로 기술
중심의 점수와 비기술중심의 점수를 각각 비교하여 기술중심, 비기술중
심, 동점, 총 3가지로 나눈 것을, 기사에 나타난 성별과 교차분석 하였
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문제3의 답을 구하기 위해, 기사에서 다루는 
선수의 성별과 스포츠 유형의 차이를 남성적/여성적/중성적 3가지로 나
누어 교차분석 하였고, 연구문제4의 답을 구하기 위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남녀 기사의 보도량을 교차분석하여 성별과 신문사의 정파
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신뢰도 있는 분석을 위해 본격적인 코딩에 앞서 분석 유목 및 분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연구자를 포함한 3명의 코더는 몇 차례 의견을 나
누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분류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그다
음, 전체 신문기사 프레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코더간 신
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각 코더가 점수를 낸 기술점수와 비기술점수를 이
용하여 급내상관계수(ICC)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코더가 점수를 매
긴 기술점수와 비기술점수가 신뢰가 가능한 수준인지를 밝혀 설득력 있
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자 했다.
제 3 절 변인 측정
     1. 프레임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기사에 사용된 주요 프레임을 측정하기 위해 질적 내
용을 기술중심과 비기술중심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기술중
심의 카테고리는 선수의 경기와 관련된 기사에서 운동선수의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전개하는 방식을 말하고, 비기술중심의 카테고리
는 선수의 경기와 관련된 기사에서 운동선수의 퍼포먼스보다 운동수행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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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가족관계나 출신지,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 인기도, 연애사, 과거의 경험 등과 같은 경우
를 포함한다. 
특히, 성편향성을 중심으로 스포츠 미디어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프레
임에 관한 수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성선수들에 대한 
외모나 성격에 대한 묘사를 하거나, 여성과 남성을 구분 지어 성별에 어
울리는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선수’라는 타이틀보다 ‘여성’이라
는 성별을 더욱 강조하여 표현하거나, 이 외 경기와 무관한 부적절한 내
용 혹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모두 비기술중심의 서술
에 포함되었다.
기술중심의 서술과 비기술중심의 서술을 구분하기 위한 척도로 Billing
s, Xu, Scott, Lewis, Sharpe (2017)의 분류법을 참고하였으며, 세부 측정
사항의 항목을 나누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대중매체 양성평
등 모니터링 보고서>(2018)를 참고하였다. 기술중심의 보도인지를 측정하
기 위해서는 헌신, 용기, 기술, 침착함, 경험의 5가지로 구분을 하였으며, 
체력과 실력에 대한 언급은 모두 ‘기술’ 항목으로서 코딩되었다. 반
면, 비기술중심의 보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모, 나이, 사생활, 고
정관념 강화, 여성성/남성성 강조 5가지로 구분했다. ‘고정관념 강화’
와 ‘여성성/남성성 강조’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예
시를 통해 해당 항목들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였다.  
     2.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의 젠더유형
     1) 프레임의 구분
스포츠 미디어에 보도된 선수 관련 기사의 내용은 아래 열거된 항목
들의 유무에 따라 코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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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기술중심/비기술중심 측정요소 및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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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의 ‘여성적, 남성적, 중성적’ 구분
남성적 여성적 중성적 참고
알파인스키 √ Nathalie Koivula, 1995
바이애슬론 √ Monica Ulmanu, 2018
봅슬레이 √ Nathalie Koivula, 1995
크로스컨트리 √ Nathalie Koivula, 1995
컬링 √ Monica Ulmanu, 2018
피겨스케이팅 √ Monica Ulmanu, 2018
프리스타일
스키
√ Monica Ulmanu, 2018
아이스하키 √ Nathalie Koivula, 1995
루지 √ Nathalie Koivula, 1995
노르딕복합 √ Monica Ulmanu, 2018
쇼트트랙 √ Nathalie Koivula, 1995
스켈레톤 √ Nathalie Koivula, 1995
스키점프 √ Monica Ulmanu, 2018
스노보드 √ Monica Ulmanu, 2018
스피드
스케이팅
√ Nathalie Koivula, 1995
< 표 3 >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의 젠더유형 분류
 앞서 언급된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종목을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인지되는 젠더유형으로 위와 같이 분류했다.
 위험성이 있거나 큰 힘이 요구되는 스포츠는 남성적인 스포츠로, 평가에
있어 우아하거나 심미적인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여성적인 스포츠로,
그리고 이 양측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스포츠는 중성적인 스포츠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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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문제 1의 검증 
연구문제 1 ‘평창올림픽에 출전한 남성선수와 여성선수 관련 보도기
사에 양적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검증하기 위해 총 5개의 
신문사에서 422건의 신문기사를 수집하였다. 신문사별로는 경향신문에서 
102건, 한겨레에서 83건, 조선일보에서 100건, 중앙일보에서 48건, 동아
일보에서 89건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다른 신문사들보다 수집한 기사의 
갯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앙일보는, 흥미위주의 보도와 정치적인 내용 
등 올림픽 경기 자체보다는 올림픽을 둘러싼 지엽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기사들의 비중이 매우 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다수의 기사가 모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총 수집된 422건의 기사 중 여성선수 관련 기사는 205건으로, 전체 기
사의 약 48.8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문사별로는 경향신문이 총 102
건의 기사에서 48건의 여성선수 관련 기사를(47.05%), 한겨레가 83건의 
기사 중 45건을(54.21%), 조선일보는 100건의 기사 중 46건을(46%), 중앙
일보는 48건의 기사 중 23건을(47.92%),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에서는 89건
의 기사 중 43건(48.31%)으로, 여성선수 관련 기사가 남성선수 관련 기사
의 보도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국가 간 메달
의 경쟁이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에 따른 이분법적인 구분보다 더 중요
시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 기간
에는 여성선수 관련 보도량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Bruce, Hovden, Markula, 2004; 고은하, 2008).
위와 같은 결과값에 대한 코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코
딩한 결과값을 2명의 코더들이 코딩한 결과값과 대조해보았다. 이때 세 
코더의 결과값이 모두 일치한 기사는 총 410건으로, 약 97.16%의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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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본 연구자가 빈도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코더 
간 신뢰도’가 아닌 ‘코더 간 일치도’를 본 이유는, 성별이 연속변수
가 아닌 명목변수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코딩을 위해 수집된 422건의 기
사를 각 신문사별로 구분한 표이다. 
< 표 4 > 성별로 구분한 남녀기사의 빈도수
제 2 절 연구문제 2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올림픽에 출전한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보도 프레
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신문기사들의 내용분석을 
통해 질적으로 기술중심의 서술이 이루어지는지, 비기술중심의 서술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스포츠 미디어의 
여성선수 관련 보도가 다소 새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 (B
ruce, 2016; Thorpe, Toffoletti, Bruce, 2017)과 같이, 여성은 연약한 존재
이며, 선수라는 사회적 위치보다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이 더 부각 되
는 등의 과거 스포츠 미디어의 성편향적인 보도 모습들에 큰 변화가 나
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더 3명은 기술중심의 측정요인 5가지, 비기술중심의 측정요인 5가지
로 총 10가지의 요소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기사 내에 묘사된 각 요소들
에 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구하였다. 즉, 기술중심 5점과 비기
술중심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모든 기사의 내용을 비기술적 및 기술적 
남성기사 여성기사 총계
경향신문 54 48 102
한겨레 38 45 83
조선일보 54 46 100
중앙일보 25 23 48
동아일보 46 43 89
총계 217 205 422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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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분석하여 각자 언급된 비율을 구한 뒤, 독립변수인 성별에 따라 
남성 기사의 기술적/비기술적 요인이 언급된 평균값과 여성 기사의 기술
적/비기술적 요인이 언급된 평균값을 구해 질적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우선, 코더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코더가 점수를 낸 기술점수와 
비기술점수를 이용하여 ICC(급내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
(*p<0.05, **p<0.01)
기술점수을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977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기술점수를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904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연구문제2의 답을 구하기 위해 첫 번째로, 성별에 따른 기사의 프레임
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t-test를 사용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술점수 3.54 .569 2.02 .564 27.545 .000**
비기술점수 2.95 .728 3.16 .490 -3.403 .001**
< 표 6 > 성별에 따른 기사의 프레임 유형 차이 1 (독립표본 t검정)
위 표는 성별에 따라 남성기사와 여성기사의 기술/비기술점수 차이를 





기술점수 .977 .457 .990 .000**
비기술점수 .904 .374 .953 .000**
< 표 5 > 기술점수와 비기술점수를 이용한 급내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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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은 2.0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7.545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비기
술점수를 살펴보면, 남성기사의 평균은 2.95, 여성기사의 평균은 3.16으
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403이고 유의확률이 0.001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성기사는 
여성기사보다 기술중심의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기사는 비기술
중심의 서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문제2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성별과 각 서술형태를 교
차분석(카이제곱) 해 보았다.
(*p<0.05, **p<0.01)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기사 중 기술중심의 서술이 53.0%(115건), 비기
술중심의 서술이 9.7%(21건), 동점이 37.3%(81건)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살펴보면, 기술중심의 서술이 1.5%(3건), 비기술중심의 서술이 84.9%(174
건), 동점이 13.7%(28건)으로 나타났고,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 는 25
1.984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기사의 경우 기술중심>동점>비기술중심 순으로 서
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기사의 경우 비기술중
심>동점>기술중심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
로, 남성기사의 경우 기술중심이, 여성기사의 경우 비기술중심의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여성스포츠’ 관련 기사







건 115 21 81 217
251.984**
(.000)
% 53.0% 9.7% 37.3% 100.0%
여성기사
건 3 174 28 205
% 1.5% 84.9% 13.7% 100.0%
< 표 7 > 성별에 따른 기사의 프레임 유형 차이 2 (카이제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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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화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과거 성편향적 보도경향
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성선수의 보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지는 요소들이 점점 더 많은 여성선수의 보도에서도 동등하게 다루어지
고 있고, 마찬가지로 남성선수 관련 기사 또한 여성선수 관련 기사와 마
찬가지로 선수의 사생활과 과거의 이야기, 선수의 패션감각 혹은 외모 
등을 매우 비중있게 다룬다는 점이다. 최근 다루어지는 여성선수 관련 
기사들에서는, 여성선수의 힘과 체력, 운동 능력을 동등하게 다루면서 
남성선수의 강인한 이미지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
는 매우 반가운 변화임이 분명하지만, 이처럼 여성선수의 운동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 기사의 양은 매우 적은 것이 다소 아쉬울 따름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 스포츠선수들은 과거보다 점점 더 진지한 선수의 
이미지로, 선수로서의 운동수행능력을 중심으로 묘사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Bruce, 2016)에서처럼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경기 보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이
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대항전의 경우 메달의 획득 여부가 선수
의 생물학적 성별보다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
고 해석된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토니브루스 교수의 
말처럼, 타국 여성선수의 보도를 할 때보다 자국의 여성선수를 보도할 
때, 더 진지한 선수의 이미지로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점이
다. 타국 여성선수의 경우 자국의 여성선수보다 더 여성화하여 표현되거
나 비교적 과도하게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많은 여성선수 관련 보도기사들에서 여성선수는 
이제 그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도 단호한, 냉철하고 프로
다운 용맹한 이미지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는 중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스포츠 종목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피
겨와 같은 여성적 종목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적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새로운 형태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변
화인지는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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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문제 3의 검증
연구문제 3 ‘여성선수 관련 기사에서 다루는 스포츠 종목의 유형은 
여성적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여성선수 관련 기사들 중 여성적 스포츠 
종목을 보도한 기사의 개수를 추려 총 여성선수 관련 기사에서 얼마만큼
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수집된 전체 여성 관련 기사 
205건 중 여성적 스포츠 종목에 관한 기사는 총 54건이었다. 이는 총 여
성선수 관련 기사 내 여성적 스포츠 종목 관련 보도가 전체 기사의 26.3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신문사에 따라 독립적인 그
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향신문 내 여성선수 보도기사 48건 중 9건(1
8.75%)만이 여성적 스포츠 종목 관련 보도였고, 한겨레에서는 45건 중 1
4건(31.11%)이, 조선일보에서는 46건 중 9건(19.57%)이, 중앙일보에서는 2
3건 중 9건(39.13%)이,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에서는 43건 중 13건(30.23%)
이 여성선수 보도기사 중 여성적 스포츠 종목 관련 기사로, 평균 27.76%
의 저조한 비율을 차지함을 확인했다. 
연구문제3의 답을 구하기 위해, 기사에서 다루는 선수의 성별에 따라 
스포츠유형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카이제곱)을 
사용하였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기사 중 남성적종목에 대한 기사는 26.3%(57건), 
여성적종목 18.9%(41건), 중성적종목이 54.8%(119건)으로 나타났다. 여성







건 57 41 119 217
4.669
(.095)
% 26.3% 18.9% 54.8% 100.0%
여성기사
건 40 54 111 205
% 19.5% 26.3% 54.1% 100.0%
< 표 8 > 기사 내 성별과 스포츠종목유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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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적종목이 54.1%(111건)으로 나타났고,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 는 
4.669이고, 유의확률은 0.09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에 대한 세 코더의 결과값이 일치한 기사는 422건 중 414
건으로서 98.10%의 일치도를 보였다. 본래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3의 경
우 분류의 기준이 매우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의 일치도가 
나와야 하겠으나, 코더들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성기사와 여성기사 모두 중성적 종목에 관한 기사가 다
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던 
‘여성성/남성성 강조’ 혹은 ‘새로운 형태의 차별’적인 모습은 보이
지 않았다. 앞서 말했듯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선수 관련 기사의 빈
도가 증가한다고 해도, 자주 등장하는 여성선수 관련 기사가 피겨나 체
조와 같은 ‘여성적’ 스포츠 종목에만 치중되어 있다면, 이는 남녀선수
간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여성성과 남성성을 강조하는 성
차별적 프레임이 사용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음의 이유로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동계올림픽 종목에서 ‘여성적’ 종목은 피겨와 컬링 2가지 
종목뿐이므로, 전체 종목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보도율 
또한 저조하다. 둘째, 올림픽은 국가대항전 경기인 만큼, 성적이 좋지 못
하면 흥미성 위주의 보도 또한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국내 피겨종목 스타플레이어의 부재는 낮은 보도율의 원인
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금번 여자 컬링 종목의 경우 우수한 성
적과 퍼포먼스로 인해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으나, 이 또한 한 종목의 흥
행일 뿐 다른 흥행 종목들 또한 다양했으므로, 객관적으로 미디어에서 
압도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더불어, 이러한 흥미성 위주
의 기사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객관적인 정보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사가 아니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또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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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문제 4의 검증
연구문제 4 ‘남성/여성선수 기사의 양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총 5국의 신문사를 진보
와 보수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진보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겨
레’로, 보수 언론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나
누어 코딩한 결과,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총 185건의 기사 중 93
건(50.27%)의 여성선수 관련 보도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
일보’는 총 237건의 기사 중 112건(47.26%)의 여성선수 관련 보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진보 신문지는 총 기사에서 여성선수 관련 보도가 차
지하는 비율이 50.27%이었던 반면 보수 신문지에서는 47.26%로 진보 신
문지에서 여성선수의 보도 비율이 3.01%정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연구문제4의 답을 구하기 위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남녀 
기사의 보도량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카이제곱)
을 사용하였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기사는 진보가 42.4%(92건), 보수가 57.6%(125
건)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사를 살펴보면, 진보가 45.4%(93건), 보수가 54.
6%(112건)으로 나타났고,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 는 0.378이고, 유의
확률은 0.55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적으로, 보수신문의 기사의 양이 전체적으로 많을 뿐이지, 신문의 정
치적 성향에 따른 남녀기사의 빈도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명 92 125 217
.378
(.557)
% 42.4% 57.6% 100.0%
여성기사
명 93 112 205
% 45.4% 54.6% 100.0%
< 표 9 > 성별과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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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스포츠 미디어에서 여성스포츠의 소외현상은 과거의 일이 아닌, 오늘
날까지도 꾸준히 이어져 오는 모습이다. 그러나 올림픽과 같은, 세계인
이 주목하는 스포츠이벤트의 경우는 이러한 스포츠에서의 ‘일반적인’ 
여성소외 현상에서 예외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평소 스포츠 지면의 1
0%에 불과하던 여성스포츠 보도가 올림픽 기간에 40%를 넘을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국가대항전의 경기에서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보다 메
달 획득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고, 둘
째로는 올림픽위원회의 ‘성평등’을 이룩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로 인
한 여성선수 참여 종목의 증가 덕분이며, 셋째로는 획기적인 스타의 탄
생으로 인한 특정 종목에 대한 관심 증가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올림픽과 성 편향성을 주제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하계올림픽 종목
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동계올림픽 종목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비교적 적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까지도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에 비해 여
성선수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의 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며, 최근 올
림픽 출전 여성선수의 비율을 높이고자 종목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올림픽위원회의 노력 덕분에 향후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평가 척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성공적인 ‘성평등 올림픽’으로 평가받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발행된 5가지 국내 주요 종합일간지의 내용을 분석
함으로써, 올림픽 기간 중 성편향적인 보도 경향을 관찰하고, 현재 시점
에서 국내 스포츠 미디어의 보도 행태를 평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향
해야 할 건전한 스포츠 미디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 평창 동
계올림픽 기간 동안 5개의 국내 대표 종합일간지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
과, 남/녀 기사의 보도량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총 수
집된 기사 422건의 기사 중 여성선수 관련 기사는 205건으로, 전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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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48.8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전의 
경기에서는 여성 관련 보도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앞선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올림픽 기간에는 여
성선수가 남성선수와 동등하게 주목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집
된 기사의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기사를 통해 보도되는 선수의 성별에 
따라 분명한 프레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77페이지 
<표5>와 <표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남성선수 관련 기사의 경우는 선
수의 퍼포먼스와 기술을 중심으로 서술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반면 여성선수 관련 기사의 경우 선수의 외모나 성장배경, 성격 
등 비기술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짙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셋째, 일부 선행연구(Duncan, 1990; Pirinen, 1997)에서 지적한 다음과 
같은 가설: ‘여성선수 관련 기사에서 여성적 종목의 보도가 많아지는 
것은 여성선수가 남성선수와 동등하게 대우받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성
을 강조하는 성차별적 프레임이 사용된 것이다.’ 은, 본 연구에서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스포츠 종목의 젠더적합성’에 따른 ‘여성성/
남성성 강조’의 모습이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앞서 언급
한 바와 마찬가지로 올림픽 보도는 국가주의적 성향을 띄기 때문으로 추
론된다. 넷째, 언론사의 정치성과 여성 관련 보도율을 비교한 다수의 선
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신문사의 정파성과 성
별에 따른 보도량의 상관관계에 대해 결정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
다.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보수지나 진보지 할 것 없이 양측 신문 모두 
남성 대상과 관련된 보도가 여성 대상과 관련된 보도보다 훨씬 더 자주, 
지배적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여성 대상 관련 보도는 일관되게 저조한 모
습을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신문사 모두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보도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고, 단지 남/녀 기사 모두 보수신문의 기사
가 양적으로 많았을 뿐이었다(82 참조). 그러나 본 연구의 수집된 샘플만
으로는 해당 결론을 일반화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고, 수집의 대상으로 
선정한 신문사 또한 진보가 2곳, 보수가 3곳으로 보수지의 기사가 더 많
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보수지의 기사가 양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한계
- 85 -
를 갖는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객관적인 기사의 빈도수를 비교하
기 위해 흥미성 위주의 기사는 모집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차후의 연
구에서는 이 ‘흥미’ 또한 한가지 프레임으로써 사용하여 더욱더 다양
한 내용분석 연구를 전개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흥미성 위주의 
기사는 특정 종목의 흥행과 인기에서 기인하고, 이는 특정 종목의 노출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통제가 없이는 보도 대상의 성
별과 보도 빈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된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남녀 혼성경기에 관한 기사는 다루지 않았는데, 향후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혼성경기 보도내용의 프레임은 남/녀 선수 보도에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밝히는 것도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성평등 이슈와 스포
츠 미디어에 관한 연구에서는, 단순히 기사의 빈도수를 비교하여 중요도
를 가늠하거나 내용분석을 통해 프레이밍에 대한 이분법적 차이를 대조
하는 것을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스포츠 미디어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잘 포착하고 이러한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체에 의해
서, 어떤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신생 종목의 등장에 발맞춘 활발하고 지속적인 스포츠 종
목별 젠더적합성 연구를 통해, 심도 있는 질적 분석을 시도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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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Coverage for 2018 Pyeong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5 selected‘Liberal’and
‘Conservative’newspapers in Korea to compare how they covered fe
male and male athletes during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ll the articles depicting athletes’ performance during PyeongChang Ol
ympics were analyzed for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Fi
ndings in qualitative analysis are as followed: even though female athle
tes are increasingly portrayed as serious athletes in recent newspapers 
with more focus on the athletic abilities, female athletes were persisten
tly portrayed focused on non-sports related aspects such as personal liv
es, appearances, and attractiveness. Also, Quantitative analysis indicated 
that female and male athletes competing in the PyeongChang Olympics 
received an equitable amount of coverage, and political bias of the ne
wspapers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gendered media coverage. Reason
s for the equitable amount of newspaper coverage of female athletes c
an be explained by provisional nationalism over the traditional gendered 
fram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outlined with suggesti
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 Content Analysis, Sports Media, Olympic, Gender.
